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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ae Kyo  
2019   “A Study on the Church Grow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ood Shepherd 
Church of Bundang, Kore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20  pp.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the strategies of church growth with 
biblical, missional, contextual perspective by studying the case of a church, Good 
Samaritan Methodist Church in South Korea. Discipline, Bible study, training prayer, 
training mission work, and nurturing newcom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hurch growth in spirit and number. However, due to low birth rates and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n society, Korean churches need new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Now 
we live in multi-cultural and post-modern society, and it is the time to learn how to 
adapt those transitions individually.  
First, Korean churches need programs for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Because of barriers like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they have difficulties in their 
living in Korean society. They may feel lonely and isolated. Therefore, Korean churches 
should help them to get used to Korean culture and to be released from the sense of 
alienation.   
Second, Korean churches should offer Korean language schools for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ation Branding, and 
Dong-A daily news conducted a survey “An Investigation on the Public Recognition for 
Multi Cultures” in 2010, and in the survey, one of the questions is that “What causes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are difficult to adapt to Korean society?” 44.6% said 
that a language barrier made them difficult to fit in Korean society. This result indicates 
 iii 
that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need someone who teach Korean language. 
Korean churches may help them by offering Korean language classes freely.  
Offering Korean language classes or schools to migrant workers can be one of the 
easiest ministry Korean churches can do. For the Korean language schools, Korean 
churches may prepare teachers, support finance, and assemble committee which help 
the schools to be operated. Moreover, churches not only need to fi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ose who are in need of the language program in their local community, 
but also need to promote the language program and looks for their other needs. 
Furthermore, churches may offer spiritual needs to them. Also, churches should nurture 
them in faith.  
Third, Korean churches should help children’s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During preparation of children’s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churches 
need to know their age group to give different curriculums. If they are from 3 – 6 years 
of age, the churches can use the curriculums for Pre-Kindergarten or Kindergarten. By 
utilizing Pre-K and Kindergarten, Korean churches can help parents of multi-families. 
The churches not only care abou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ut also give advice 
to their parents.  
Fourth, Korean churches should offer family counselling to immigrants, migrant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One of the problems they have is that they cannot 
share their troubles with others. They suffer from homesickness because of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ethnics. Furthermore, when they have their family problems 
and pains, it is hard to find people giving family counselling or helping to solve their 
problems. This is the most tragic part. Therefore, Korean churches should become their 
neighbors because Jesus said that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This is our mission 
and the new commandment. They need gospel, and Korean churches should take a part 
of the mission.  




2019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 분당 선한목자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20  pp.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성장의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분당 선한 목자교회의 균형잡힌 성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목자교회의 
성장배경에는 제자훈련, 성경공부, 기도훈련, 전도훈련, 새신자양육 프로그램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다문화 사회의 교회성장에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문화적 집단이 공존하는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다문화 사회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교회 내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의 외로움과 
고통은 생각 외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타국에 와서 언어가 되지 않고, 혈통적으로 피부색이 
다른 이곳에서 홀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활동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교회가 앞장서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이주민에게 먼저 한글교실 및 문화적응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국가브랜드위원회·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10)에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44.6%가 언어의 장벽이라고 고백하였다. 이는 그만큼 언어의 문제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은 ‘한국어 교실’을 시행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실’을 위한 강사준비 및 실무담당자를 세워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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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필요한 재정문제도 교회에서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 속에 속해 있는 다문화가정을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서 홍보하고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찾고 그들을 인도하여 관리하며, 이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돌봄으로까지 
나아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구 자녀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교육을 실시할 
때, 이들의 연령대가 중요하다. 이들의 연령대가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집중해야 할 교육과정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할은 교회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과 취학전의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돌봄을 통해서 언어를 익히게 하고 학부모를 만나 그들을 통한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줄 주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주민을 위한 가정 상담 센터의 역할을 교회기 해야 한다. 이주민을 고통은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이다. 고국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 인종적으로 다른 전혀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향수병이다. 외로움이다. 이러한 부분에 더해서 
가정생활의 고통 등,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은 비극이다.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복음과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이다. 통전적인 관점에서의 
복음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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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다른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영적 생명체인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수적 성장뿐 
아니라 양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반 세기 동안 큰 성장을 경험하였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한국교회는 그 양적 성장 마저 멈춘 상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201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개신교 인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개신교 인구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개신교 인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자연히 개신교인이 된 생물학적 
성장 때문이다.  
즉 개신교 인구가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율 때문이다. 문제는 자연증가율로 인해 
개신교가 증가한 개신교 인구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출생에 따른 
자연 증가율을 계산하면 개신교인은 지금보다 90만 명 정도 더 증가했어야 한다. 성인 
인구에서 90만명 정도 감소하면서 90만 명만 증가하는 데 그치고 만 셈이다. 
개신교 인구 누적 효과를 빼고 보면, 개신교 성인 인구는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출생에 따른 자연 증가와 주일학교 활동 등으로 감소율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감소율이 자연증가율을 
앞지르는 순간이 언제일지 알 수는 없다. 당분간 자연증가율과 누적 효과로 인해 개신교 
인구 증가가 계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개신교 인구 증가는 
아니다. 개신교 인구는 전도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출생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개신교 교회가 성장하려면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은 적 있다. 개신교는 출산을 통해서만 간신히 인구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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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전도로 인한 증가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개신교는 양적으로 쇠퇴의 길을 가고 있고 미국 역시 교회가 내적인 세속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진정하고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교회성장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 분당 선한 목자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이다. 본 
서론에서 필자는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연구질문들, 범위, 
용어정의, 방법, 그리고 개관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연구 배경 
필자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그러나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하고 이론적으로도 더 공부하여야겠다고 
생각 하여,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기에 풀러에서의 D.Min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성장의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분당 선한 목자교회의 균형잡힌 성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분당 선한목자교회의 성장 현황을 이해한다. 
둘째, 교회성장의 성경적 관점을 이해한다. 
셋째, 교회성장의 선교학적 관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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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회성장의 상황적 관점을 이해한다. 
다섯째, 분당 선한목자교회의 성장 현황을 분석 평가한다. 
여섯째, 분당 선한목사교회의 성장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요성은 첫째, 성직자로서 경험하게 될 교회 성장의 당면 과제를 예비 
경험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둘째, 목회자들에게 교회성장은 평생 동안 
달성하여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셋째, 일반 목회자들에게도 교회성장은 
일생 동안 고민을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연구의 중심과제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분당 선한목자교회에게 교회성장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회성장을 성경적, 선교학적, 그리고 상황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질문들 
분당 선한목자교회의 성장현황은 어떠한가? 
교회성장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교회성장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교회성장의 상황적 관점은 무엇인가?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필자는 선한목자교회의 성장현황을 기술함에 있어서 일반적 특성으로 
선한목자교회가 위치한 분당의 지리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종교적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교회성장의 개념을 성경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황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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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교회의 성장에 대한 분석가 평가를 통해서 선한목자교회의 성장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용어정의 
평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평신도 제자훈련: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안목이 열려있는 영적인 
신분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1) 대형교회의 선호, 
(2)포스터모더니즘의 영향, (3) 레저문화의 발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문화 가족의 증대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로 이루어진다. 현장연구는 설문을 
통한 통계분석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서 한국교회성장 
요인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교회성장이론은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그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분당 선한목자교회 신도 150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의 결과를 
분석하여 선한목자교회의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연구개관 
본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범위, 용어정의, 연구방법, 그리고 개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한목자교회의 성장현황을 다루되 먼저 일반적 상황으로 지역의 지리적 
위치, 사회문화적 특성, 종교현황을 기술하고 이어서 선한목자교회의 성장현황을 
다루겠다. 이 현황 부분에서는 교회의 역사, 신학적 입장, 목회철학, 목회전략, 목회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교회성장의 성경적 관점은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으로 나누고, 제4장 교회성장의 선교학적 관점은 도날드 맥가브란, 피터 와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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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슈바르츠 등 선교학자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 교회성장의 
상황적 관점은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개신교회가 신뢰를 읽게 됨, 레저 문화의 
발달, 대형교회 위주의 성장, 물질만능주의에 빠짐 등 교회성장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6장 선한목자교회의 성장현황 분석과 평가하였다. 제7장 
선한목자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8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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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한목자교회의 성장 현황 
본 장에서는 분당지역의 지리적 위치, 사회문화적 특성, 세대수 변화 추이, 
인구밀도 변화추이, 주택 유형별 현황, 점유형태별 가구수, 종교현황 등 일반적 현황을 
먼저 기술하고, 이어서 선한목자교회의 성장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분당지역의 일반적 상황 
선한목자교회가 위치한 분당지역의 일반적 상황은 분당의 지리적 위치, 사회. 
문화적 특성 그리고 종교적 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지리적 위치 
분당 지역은 서울 도심에서 동남쪽 25km 지점에 위치하며,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기능의 분산을 위해 건설한 수도권 제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가운데 한 곳이다. 분당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투기 열풍 해소, 
수도권의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건설된 신도시로, ‘수도권의 중심업무지구(CBD)로 
기능하는 자족적인 신도시’, ‘쾌적한 교외 주거지’를 목표로, 1기 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건설됐다. 1989년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건설을 시작했으며, 199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1991년 7월 분당출장소가 설치됐고, 그해 9월 분당구로 승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당 신도시는 동서 양쪽으로 광주산맥의 산줄기가 남북으로 뻗어 있고, 그 사이를 
탄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충적평야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탄천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영장산(413m), 불곡산(313m)이 광주시와의 경계를 이루며, 분당천, 여수천, 야탑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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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온다. 서쪽에는 청계산(540m), 바라산(428m) 등 동쪽의 산지에 비해 높고 경사가 
급한 산지가 의왕, 과천, 용인시와의 경계를 이루며, 동막천, 운중천, 금토천이 발원해 
탄천으로 흘러든다.  
1980년대 말은 소득과 인구의 증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난과 투기 
열풍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5곳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이때 물색된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지금의 분당 신도시다. 
본래 분당 지역은 성남 남단녹지로 불리던 곳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서울 중심부에서 약 25km, 강남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경부고속도로와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을 통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다. 따라서 분당은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고,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건설됐다. 분당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구 전체에 걸쳐 있으며, 
분당구는 2010년 현재 총 157,438세대, 462,696명의 인구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분당구 판교동을 중심으로 8개동에 걸쳐서 분당 지역 바로 옆에 새로운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가 형성되었다. 분당 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의 공기업과 한국통신(KT), 네이버(NHN)와 같은 대형 IT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중심업무지구(CBD)로 기능하는 자족적인 신도시’ 라는 
목표에 점차 접근해 가고 있다. 
사회, 문화적 특성 
분당 신도시 개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인구 및 주요 사회적 지표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발계획 이후 변화된 주택 수요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초기 계획과 현재와의 변화과정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당 신도시 리모델링 
전략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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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변화 추이 및 증감률 
성남시와 분당구의 세대수 증감률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의 세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당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1992년 분당구의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1995년까지 세대수는 큰 폭의 증가률을였고 이후로는 
10%미만의 범위 내에서 소폭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상의 세대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세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 대비 10년 이상이 지난 재 성남시 세대수는 
22만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분당구의 세대수는 약 10만 세대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10년 
전후 성남시 세대수의 증가는 분당구에 의한 세대수 증가로 볼 수 있다. 성남시 세대수 
대비 분당구 세대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성남시 세대수의 절반 정도가 분당구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도표 1 참조). 
<표 1> 
 
성남시 및 분당구 세대수 변화 추이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성남시 
비율(%) 세대수  증감률 세대수  증감률 
1991  160,489  -  7,286  -  4.5 
1992  194,361  ▲ 21.1  25,164  ▲ 245.4  12.9 
1993  222,704  ▲ 14.6  51,286  ▲ 103.8  23.0 
1994  248,457  ▲ 11.6  74,647  ▲ 45.6  30.0 
1995 280,808  ▲ 13.0  104,946  ▲ 40.6  37.4 
1996 295,508  ▲ 5.2  116,235 ▲ 10.8  39.3 
1997 305,058  ▲ 3.2  121,846  ▲ 4.8  39.9 
1998 301,007  ▽ -1.3  121,530  ▽ -0.3  40.4 
1999 304,614  ▲ 1.2  123,933  ▲ 2.0  40.7 
2000 308,168  ▲ 1.2  124,763  ▲ 0.7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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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16,818  ▲ 2.8  129,105  ▲ 3.5  40.8 
2002 329,107  ▲ 3.9  134,369  ▲ 4.1  40.8 
2003 348,934  ▲ 6.0  145,941  ▲ 8.6  41.8 
2004 364,388  ▲ 4.4  156,761  ▲ 7.4  43.0 
2005 374,223  ▲ 2.7  163,608  ▲ 4.4  43.7 
2006 374,006  ▽ -0.1  162,147  ▽ -0.9  43.4 
2007 370,531  ▽ -0.9  159,040  ▽ -1.9  42.9 
2008 367,675  ▽ -0.8  157,171  ▽ -1.2  42.7 
2009 375,386  ▲ 2.1  168,352  ▲ 7.1  44.8 
2010 385,050  ▲ 2.6  175,359  ▲ 4.2  45.5  
<표 2> 
 
성남시 및 분당구 인구변화 추이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성남시 
비율(%) 인구수  증감률 인구수  증감률 
1991  558,262  -  26,162  -  4.69 
1992  645,793  ▲ 15.68  85,532  ▲ 226.93  13.24 
1993  730,715  ▲ 13.15  173,045  ▲ 102.32  23.68 
1994  801,646  ▲ 9.71  247,366  ▲ 42.95  30.86 
1995 888,844  ▲ 10.88  340,244  ▲ 37.55  38.28 
1996 917,448  ▲ 3.22  370,637  ▲ 8.93  40.40 
1997 926,832 ▲ 1.02  380,999  ▲ 2.80  41.11 
1998 924,383  ▽ -0.26  386,599  ▲ 1.47  41.82 
1999 924,812  ▲ 0.05  390,085  ▲ 0.90  42.18 
2000 928,196  ▲ 0.37  393,429  ▲ 0.86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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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37,780  ▲ 1.03  401,477  ▲ 2.05  42.81 
2002 946,445  ▲ 0.92  407,540  ▲ 1.51  43.06 
2003 970,470  ▲ 2.54  426,930  ▲ 4.76  43.99 
2004 986,170  ▲ 1.62  442,891  ▲ 3.74  44.91 
2005 992,758  ▲ 0.67  451,519  ▲ 1.95  45.48 
2006 977,627  ▽ -1.52  440,433  ▽ -2.46  45.05 
2007 968,203  ▽ -0.96  434,115  ▽ -1.43  44.84 
2008 958,349  ▽ -1.02  428,858  ▽ -1.21  44.75 
2009 979,035  ▲ 2.16  460,688  ▲ 7.42  47.06 
2010 996,524  ▲ 1.79  481,027  ▲ 4.41  48.27  
<표 3> 
 
성남시 및 분당구 인구밀도변화 추이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11) 
 
 (단위: 명) 
 
성남시  분당구  
인구밀도  증감률 인구밀도  증감률 
1995 6,261  -  4,905  - 
1996 6,467  ▲ 3.29  5,359  ▲ 9.26 
1997 6,533  ▲ 1.02  5,512  ▲ 2.86 
1998 6,517  ▽ -0.24  5,594  ▲ 1.49 
1999 6,520  ▲ 0.05  5,646  ▲ 0.93 
2000 6,544  ▲ 0.37  5,694  ▲ 0.85 
2001 6,612  ▲ 1.04  5,821  ▲ 2.23 
2002 6,675  ▲ 0.95  5,915  ▲ 1.61 
2003 6,843  ▲ 2.52  6,206  ▲ 4.92 
2004 6,954  ▲ 1.62  6,446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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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003  ▲ 0.70  6,574  ▲ 1.99 
2006 6,897  ▽ -1.51  6,426  ▽ -2.25 
2007 6,831  ▽ -0.96  6,315  ▽ -1.73 
2008 6,762  ▽ -1.01  6,239  ▽ -1.20 
2009 6,909  ▲ 2.17  6,655  ▲ 6.67 
2010 7,033  ▲ 1.79 6,944  ▲ 4.34  
 
분당구의 인구변화 추이도 세대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변화 
역시 세대수 변화와 비슷하게 분당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던 해인 1996년 이전까지 큰 폭의 
인구증가를 보인 이후, 소폭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0년 전·후 전체 인구변화량을 살펴보면 성남시의 인구수는 약 44만명이 
증가하였고 분당구는 약 45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당구 인구 증가량에 
비해 성남시 인구 증가량이 적은 것은 타 지역구의 인구 감소에 의한 것으로 세대수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분당구 인구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인구밀도 변화 추이 
성남시와 분당구의 1km²당 인구수인 인구밀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성남시 
인구 밀도의 증감률은 4% 이내에서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분당구는 입주가 이루어졌던 1996년과 이후 2003년, 2009년에 인구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인구 밀도 역시 세대수와 인구수의 감소가 이루어졌던 해인 1998년과 
2006년~2008년 사이의 소폭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주택 유형별 현황 
신도시 조성 시기인 1990년 초기에 대량으로 주택건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분당 신도시의 대표적 주거유형이 아파트이므로 성남시에 비해 분당구의 아파트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당 신도시 입주 이후 아파트 비율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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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1.3%로 조사되었고, 분당구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 82.3%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분당구에서는 아파트가 대표적 주거 유형이라 정의되는 반면 아파트 외 
주거유형은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분당 신도시 건설 및 입주 시기인 1990년~1995년 사이 성남시의 아파트 증가가 
6.5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분당신도시의 건설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성남시와 분당구 모두 아파트 건설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점유형태별 가구 수 
점유 형태별 가구 수를 살펴보면 세대수 증가와 더불어 자가 및 전 월세 가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처음으로 자가 주택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전 월세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는 성남시와 분당구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남시 전체에 비해 
분당구의 1인 가구 증가율이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대비 1인 가구 증가량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약 5만 3천명이 증가하였고 분당구는 약 6만 8천명이 증가하였다. 현재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성남시는 약 23%, 분당구는 18.8%로 확인되었으며, 
평균적으로 30년 전 성남시의 1인 가구 비율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현황 
1989년 4월 27일 정부의 신도시 건설 발표 당시 대상지역은 논 30%, 밭 34%, 임야 
29%, 대지4%, 기타 2%로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허남진 
2002, 49). 신도시 개발계획 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던 세대는 2,193가구에 
7,509명이며, 세입자는 2,513가구 7,914명이었다. 이 지역의 특성은 마을 주변 산을 
중심으로 사찰이 산재하고 있었으며, 마을을 중심으로 사당과 묘역 등 유교적 경관들이 
밀집하고 있었다. 분당 지역 전 지역에 민간 신앙이 골고루 산재하고 있어 마을마다 
민간신앙이 형성되어 있었다. 다음 표는 신도시 개발 이전의 분당 지역의 종교 인구 분포를 




1985년(신도시 개발 이전) 분당지역의 동별 종교인구 분포1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전체 
명 19,024  8,056  3,271  3,076  749  866  6  13  1  74  
% 100  42.35  17.19  16.17  3.94  4.55  0.03  0.06  0.00  0.38  
분당
동 
명 3,688  1,301  521  588  147  33  -  2  1  9  
% 100  35.27  14.12  15.94  3.98  0.89  0.00  0.05  0.02  0.24  
이매
동 
명 4,418  1,973  912  700  170  167  -  -  -  24  
% 100  44.65  20.64  15.84  3.84  3.77  0.00  0.00  0.00  0.54  
판교
동 
명 5,666  2,829  900  992  265  641  3  -  -  28  
% 100  49.92  15.88  17.50  4.67  11.36  0.05  0.00  0.00  0.49  
금곡
동 
명 3,003  1,163  563  505  68  7  -  11  -  9  
% 100  38.72  25.03  16.81  2.26  0.23  0.00  0.36  0.00  0.29  
운종
동 
명 2,249  790  375  291  99  18  3  -  -  4  
% 100  35.12  16.67  12.93  4.40  0.80  0.13  0.00  0.00  1.1  
 
<도표 4>에 따르면, 1985년 분당지역의 종교인구 비율은 전체적으로 불교신자의 
비율이 개신교, 천주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금곡동(25.03%)과 
이매동(20.63%)에서는 분당 전체의 불교신자의 평균비율(17.19%)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1 1985 인구주택 총조사, 시도별 종교인구에서 누락된 분당신도시개발 편입지역 동별 종교인구를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전
국 
명 40,419,652 17,203,296 8,059,624 6,489,282  1,865,397 483,366 92,302 26,818 11,030  175,477 




명 4,792,617  2,146,003  827,340  916,819  266,951  101,346  5,368  3,147  1,283  23,465  




명 442,543  193,076  82,892  84,394  18,995  2,995  518  260  77  2,945  
% 100  43.63  18.73  19.07 4.29  0.68  0.12  0.06  0.02  0.67  
분
당 
명 19,024  8,056  3,271  3,076  749  866  6  13  1  74  
% 100  42.35  17.19  16.17  3.94  4.55  0.03  0.06  0.00  0.38  
 
<도표 5>에 의하면, 불교가 17.19%, 개신교는 16.17%, 천주교는 3.94%로 불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분당의 종교인구는 
42.35%로 전국 종교인구 42.65%와 비슷하지만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의 
점유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불교인구가 많은 










1995∼2005년 종교인구 분포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전국 
명 40,419,652 17,203,296 8,059,624 6,489,282 l,865,397 483,366 92,302 26,818 11,030 175,477 
% 100 42.56 19.94 16.05 4.62  1.20 0.22 0.06 0.02 0.43 
경기도 
명 4,792,617 2,146,003 827,340 916,819 266,951 101,346 5,368 3,147 1,283 23,465 
% 100 44.78  17.26  19.13  5.57 2.11  0.11  0.07  0.03  0.49 
성남시 
명 442,543  193,076  82,892 84,394 18,995 2,995 518 260 77 2,945 
% 100 43.63 18.73 19.07 4.29 0.68 0.12 0.06 0.02 0.67 
분당 
명 19,024  8,056  3,271  3,076  749  866  6  13  1 74 











명 44,553,710  22,597,824  10,321,012  8,760,366  2,950,730  210,927 86,823 28,184 62,056 170,153 
% 100  50.7  23.2 19.7 6.6 0.5 0.2 0.1 0.1  0.4 
경기도 
명 7,637,942  3,903,966  1,416,579  1,807,931  589,865  34,124  7,655  4,971  11,075  30,625  
% 100  51.1 18.5 23.7 7.7 0.4 0.1 0.1 0.1  0.4 
성남시 
명 868,268  446,650  155,344  211,995  71,275  1,357  1,147  495  1,624  3,321  
% 100.0 51.4 17.9 24.4 8.2 0.2 0.1 0.1 0.2  0.4 
분당 
명 320,622  188,869  50,027  94,739  41,588  521  662  178  251  863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증산교 기타 
전국 
명 47,041,434 24,970,76  10,77,6,463  8,616,438  5,146,147  104,575  129,907  45,835  34,550  163,085  
% 100  53.1  22.8  18.3  10.9  0.2  0.3  0.1  0.1  0.3  
경기도 
명 10,341,006  5,368,081  1,741,401  2,260,594  1,286,104  16,473  16,841  9,993  6,787  29,282  
% 100  51.9 16.8  21.9  12.4  0.2  0.2  0.1  0.1  0.3 
성남시 
명 931,019  483,907  147,301 201,126 127,911 978 1,728 1,145 654 2,997 
% 100  52.0  15.8  21.6  13.7  0.1  0.2  0.1  0.1  0.3 
분당 
명 416,970  246,087 57,824  104,798 80,425 489 1,182 579 155  614 
% 100  59.0  13.9  25.1  19.3  0.1  0.3  0.1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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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에 따르면 1985∼2005년 사이 20년 동안 전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종교인구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종교인구 비율은 42.35%에서 59%로 16.65%로 
증가하였다. 또한 20년 동안 분당의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불교는 
감소하였다. 전국 천주교 인구는 4.62%에서 10.9%로 6.28%증가하였지만, 분당의 경우 
3.94%에서 15.36%나 증가하였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산층 이상 인구집단의 
대규모로 다른 지역에서 보다 대형화된 종교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형 
대부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시설들이다. 
<표 7> 
 
종교시설의 획지규모 사례2 
(한국토지주택공사 1993, 227∼228) 
 
행정동  용도  면적  비고 
정자동  교회  2,160  여의도순복음교회 
분당동  성당  4,000  천주교 수원 교회 
야탑동  사찰  1,380 미타사(현재:석가사) 
야탑동  교회  1,600  중부교회 
서현동 교회  1,950  산돌교회 
구미동 교회  1.028 구미 교회 
야탑동  교회  5,160 상탑교회 
서현동 교회  1,280 도촌교회 
서현동 교회  860  정자교회  
수내동 교회  2,070  수현교회 
서현동 교회  1,200 중탑교회 
서현동 교회  1,800  금곡교회 
                                                     
2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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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교회  1,700  남부교회 
구미동  사찰  25,599 대불교 천태종  
서현동 교회  1,890  한선교회  
서현동 교회  1,800  (재) 기독교 단체 
궁내동 교회  3,685  광림 교회 
정자동  성당 1,670  
천주교 수원 교회 
(현재:분당성마태오)  
서현동 교회  1,640  (재)대순진리회 
분당동 교회  1,400  (재)대순진리회 
분당동 교회  1,400  (재)기독교 단체  
정자동 교회  1,540 (재)기독교 단체  
분당동 교회  1,400  (재)대순진리회  
구미동 교회  1,408  천성 교회  
분당 신도시의 종교시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1년 4월 기준 종교시설은 
총 약 156개소이며, 종교시설 입지 면적은 전체 면적 비율에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전체 156개 중 개신교 128개(82%)로 가장 많고, 불교 19개(12.2%), 그 
다음으로 천주교 9개(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당 신도시의 종교시설의 특정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보다 대형화된 종교시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종교시설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신도시 건설 당시 종교용지를 분양하여 대형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교의 경우도 
포교당 중심의 입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종교시설과 같이 대형화된 도심 사찰도 

























분당신도시의 종교시설 분포현황을 보면 도심 지역과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분포 
배치 되어있으며, 시설별 유치원과 학교 그리고 보행 거리가 최소화된 지역에 위치하였다. 




분당선한목자교회의 성장 현황을 기술함에 있어서 먼저 교회의 역사를 기술하고, 
이어서 신학적 입장, 목회철학, 목회전략, 그리고 성장현황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교회의 역사 
선한목자교회는 1984년 7월 1일 ‘믿음의 집 교회’ 라는 이름으로 전가화 목사 외 
7명으로 개척되었고 2003년 11월 유기성 목사가 부임하면서 ‘선한목자교회’ 로 교회 
명칭이 변경되었다. 선한목자교회의 역사는 200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2003년에 새로 부임한 유기성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대형 교회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유기성 목사는 직접 강사로 나서 
교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경공부를 하고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보도록 했다. 소재찬 목사는 한국교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벌였고 최근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재찬 목사는 지난 10여년간 6·25전쟁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벌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교류·협력에 기여했다. 
신학적 입장 
제자훈련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제자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때로는 신학의 의미가 없어 보이기에 제자훈련의 신학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제자훈련의 신학적 배경은 특정 교파에 얽매이지 않는 
초교파적이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특정한 교리나 신학 체계를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이 
초교파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이 이와 같이 초 교파적이기는 하지만 교회사의 
신학적인 흐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자훈련이 강조하는 바를 살펴보면, 
교회사에 이미 나타났던 세 가지 신학사상과 연관이 있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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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義), 성경의 중요성, 평신도의 위치 등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들의 신학사상이며, 
둘째는 아우구스트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로 대표되는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이며, 끝으로는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정통신학을 고집했던 
근본주의 신학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그 당시 독일의 조직교회와 
달리 경건, 기도, 성경공부, 전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산지식을 강조했다는 면이나 
조직교회가 강조했던 조직 신학을 무시하는 바람에 하나의 분파(sect)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현재의 제자훈련 운동과 비슷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결국 복음주의로 정의될 수 있고, 그러므로 제자훈련 운동은 
철저히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훈련의 신학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마 28:19-20). 예수님은 사람 만드는 것이 먼저였고, 일을 맡기는 
것은 그 다음이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훈련을 시행하셨고, 제자들에게 제자훈련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세워 가르쳤고, 또한 이러한 
제자로서의 가르침을 계속하도록 그들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자훈련의 신학적 의미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역시 이 세대에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재현 해 내는 것이다. 
선한목자교회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신학자들을 고찰 해보자. 선한목자 
교회들은 성공회 신학자인 라이트(N. T. Wright)의 연구를 통하여 복음에 대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 이해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런 복음 이해는 교회의 실천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예수가 선포하신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 
선한목자교회의 신학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명제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나라의 도래와 실천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유대교 역사 
속에서 로마의 지배와 포로의 삶을 살아갔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오고 
계시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는 것을 주장한다. 개혁주의 신학이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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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의 긴장 상태에 있는 하나님나라가 아니라 현실화되고 
실현되어 있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관념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의 인격과 그의 사역 중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표적 속에 
드러났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는 주장을 펼친다.  
목회철학 
지도력의 중심적인 과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다. 적절한 사역 철학 없이 이 목표를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할 수 없다. 
지도자는 성경적 지도자 가치관을 옹호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도전을 수용하며,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은사들과 열매 맺는 생애를 위한 개인적인 발전에 기여할 적합한 
사역 철학을 개발해야만 한다. 목회(사역)철학이란 목회에 관한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지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론이 정립되어야 하고 교회론의 중요 내용 중에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와 교회의 존재론, 즉 목적과 사명, 교회의 방향과 비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교회의 비젼을 세워 그 비젼을 성취하기 
위한 목회(사역)철학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회철학은 목회자의 
신학과 영성, 가치관, 리더십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사역 철학을 기초로 하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교회의 장․ 단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덴버 신학교의 
하롤드 웨스팅(Harold Westing)은 그의 저서 개성있는 교회(Creative and Celebrative Your 
Church's Uniquence) 에서 미국에서 창조적인 목회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발견한 7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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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전략 
모든 족속을 복음화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세워 가기 위해 몸소 제자들에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다. 그것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다.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구원한 영혼을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워 가기 위해 가르치시는 훈련 사역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눌 자로 세우기 위해 치유하시는 사역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대 사역이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삼대 사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은 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든든히 서 갔고 땅 끝을 향해 힘 있게 전진해 나갔다. 
유기성 목사는 이러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과 목회 사명을 가지고 목회 전략을 
세웠다. 
첫째, 예수님의 삼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예배 
둘째, 예수님의 삼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설교 
셋째, 예수님의 삼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훈련 
넷째, 예수님의 삼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소그룹 
다섯째, 예수님의 삼대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도 
여섯째, 예수님의 삼대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행정 
그리고 오늘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위해 힘있게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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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윤리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사역자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목회자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목회자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이다.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목회자의 기능이 
목회현장의 요구와 시대적인 기대와 정서에 부응될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참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목회자의 의미와 소명, 권위, 
목회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목회자의 의미 
목회자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진리와 함께 일하는 영적인 비밀을 맡은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명 안에서 양 무리를 돌보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과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로서 그 차이는 다소 
있으나 목사로 안수 받은 자와 조직된 교회의 교역자를 지칭하고 있다. 교회를 섬기도록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격려하며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부름 받아 임직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고, 양육하도록 따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이다. 박스터는 목사를 일컬어 “양떼들의 
영을 잘 아는 상담자”라고 하였다. 목사라는 용어와 기능은 청교도 시대에서 크게 강조 
되었다. 
목회자란 말은 한국교회의 독특한 사용어로 영어에서는 ‘Minister’, ‘Pastor’, 
‘Bishop’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Minister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종, 일꾼, 청지기 
등으로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각각 교역자나 목회자로서의 직능과 
그 직능의 본질적인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 Minister로서의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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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Pastor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목자(shepherd)를 의미한다. 신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장, 참 목자, 큰 목자,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등으로 
묘사하였다.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의 개념은 예수님이 하신 목회의 근본이며 사역의 중심이었다. 
이를 통해서 목회자는 목자로서 목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밑에서 주님의 양 무리를 먹이고, 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Bishop이라는 단어는 교회 곧 성도들을 인솔하여 다스리는 감독을 뜻한다. 감독은 
교회를 감독, 감시, 시찰, 검열, 주의, 경계하는 직분을 말한다. 따라서 감독은 목회자의 
행정적인 면과 깊이 관계된다. 사도시대에는 감독과 장로의 구별이 없었다. 감독과 장로는 
동일인이나 직분상 상이한 명칭들로 사용되었다. 사도시대 이후 감독은 교회 성직의 
지위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일컬어졌다. 
목회자의 이런 직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양 무리를 보살피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목회자는 회중을 돌보는 교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말씀을 생생하게 
선포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무시하고 평준화시키는 이 시대에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목장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테두리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교회는 서로 가운데 
존재한다. 교인들은 인간적 교제 안에서 목회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목회자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세움을 받아 그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영혼의 목자임을 명심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 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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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소명 
성경은 하나님의 소명(召命)을 헌신의 기본 사상으로 삼는다. 교회와 신학교는 
소명을 받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을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없이는 신자도 될 수 없고, 목회자도 될 수 없다.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정해진 
과정을 통해 목회자를 배출한다. 목회자의 직임에 대한 소명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소명’은 부르심(calling)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문제이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즐거움과 감격, 자원의 마음으로 목회사역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뜻, 특히 
영적인 뜻을 성취시키셨다. 소명을 받지 않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본인과 
타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올바른 소명 의식이 없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거나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 
영원한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므로 삶을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이루어 갈 수 있다. 
목회자는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대변자이며 전달자이기에 자신의 힘과 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반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내의 모든 교파들은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해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명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정의하므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일에 관계되는 기타 임무들을 부여 받았다는 
내적인 확신을 의미한다. 이 소명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에 헌신하도록 영향을 
끼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목회가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을 주게 하실 것이다. 참된 소명이 있는 
목회자야말로 교회를 돌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자인 것이다. 
 26 
목회자의 권위 
권위란 특정한 집단이나 기관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권리이다. 권위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요청되는 목회자의 기본 문제다.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권위 있는 
목회자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 
목회자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이다. 지도자의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적법하게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능력이다.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에 대한 거부반응이 민감한 풍토에서 목회자가 서야 
할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권위가 목회자를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가 삶과 인격으로 주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여한 권위를 세워가야 한다. 권위 문제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붙잡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인격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권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권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지도력 또한 
건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진정한 권위 앞에는 자발적인 존경과 순종이 따르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기초는 목회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교회의 권위는 
목회자의 권위를 포함하여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확신에 근거한다. 이러한 확신과 그 
확신에 근거한 경험들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힘의 궁극적인 
근원이요, 그 힘을 정의하는 특성이 된다. 목회자의 권위를 어떤 직책이나 지위로서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섬기는 이로서 자세를 다짐하고, 자기 역할을 다져갈 때 다가오는 
권위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 리더십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을 
형성하고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은 물론 집단이나, 사회,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은 목회자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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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로 자신의 신앙 및 인격수양은 물론 목회자 자신의 가정과 그의 일터인 교회와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리더십과 목회자 리더십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전문적인 목회자에게 토대가 되는 도덕적 리더십과 신뢰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리더십의 정의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어느 사회나 존재 했었다. 그러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일컫기도 하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특성, 선도력’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의 수(數)만큼이나 다양하다. 
테드(Tead)의 정의에 의하면,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목적에 도달하려는 욕구를 갖는 어떤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협동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는 행동이다”(Tead 1975, 39) 
쇼우척(Shawchuck)은 정의하기를 “리더십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개인이나 그룹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Shawchuck 1994, 134). 
쿤츠(H. Koonz)와 오도넬(O' Donnel)은 리더십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 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Koonz and Donnel 2006, 102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한 집단, 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따르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리더십이라 말할 수 있겠다. 
목회자 리더십의 정의 
목회자 리더십이란 목회자가 교회 안의 사역자를 선정하여 훈련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교회의 사역가운데 헌신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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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리더십은 세상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 조직의 
리더십은 지위와 자격에 따라 존재하지만 목회 리더십은 인격 안에 존재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구원이라는 공동의 분명한 영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 속에 속한다. 셋째, 
공동의 목표인 영혼구원의 성취를 위해 모든 사람이 협력하도록 하는 일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성과 사랑의 절대적 관계로 만들어야 하고, 추종자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로버트 클린턴(Robert 
Clinton)은 “목회자 리더십이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느 사람이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룹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그룹에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 과정이다”(Clinton 1978, 168)라고 정의한다. 리처드 패터슨(Richard Patterson)도 
목회자 리더십을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와 방향을 
제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Patterson 1998, 204)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성종은 “목회자가 많은 조직 중에 하나인 교회 안의 사역자로 선정하여 훈련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교회의 사역 가운데 헌신토록 하는 
목회자의 능력이 목회자 리더십으로 목회자가 성도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영적, 인간관계적 과정이다”(조성종 2013, 96)라고 정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목회자 리더십은 봉사와 섬김의 위치에서 구원진리의 선포, 
전달, 가르침과 삶으로 이어지는 언행일치의 역량이 확연히 보여 져야 하는 영향력이다. 이 
영향력은 목회 리더십을 소유한 목회자에게 요구 되어지는 토대이다. 리더가 갖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성이 토대가 되지 않을 때는 목회자 리더십의 권위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목회자의 도덕적 리더십과 신뢰성 
지도자의 권위와 리더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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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과 권위 
권위란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사용되는 적절한 힘으로서 지도력 형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실 지도력이란 추종자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법에서 
그러하듯이 항상 어느 정도의 강압성(coerciveness)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 흔히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한 권력이 복종을 강요하면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힘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느낌은 그 권력적인 힘이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행동이라는 
영역에서 보면, 권위란 곧 복종을 강요하는 힘(power)이다. 이때 권위와 복종은 상호 
연관된 용어들이다. 권위를 가진 편에서는 지배권(supremacy)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권위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는 권리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권위’는 어느 정도의 강압성(coerciveness)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어느 특정한 단체나 기관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거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지도력을 실천하는 일종의 바른 행위이다. 
지도력의 토대인 권위의 근거에 대하여 막스 베버(M. Weber)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Weber 1964, 32): 첫째, ‘합리적 근거’로서 입법화된 법규와 그 법규 
아래에서 명령권한을 갖게 된 자들이 지닌 권리의 합법성에 기초한다. 여기서 피지배자의 
복종은 목적합리성이나 가치합리성에 기초한다. 여기서 피지배자의 복종은 
목적합리성이나 가치합리성에 기초한 비인격적 질서에 바쳐진다. 이러한 지배형태는 
관료주의 체제, 즉 근대화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에 주로 나타난다. 
둘째, ‘전통적 근거’로서 전통에 따른 권력자들의 신분적 정당성에 기초한다. 
여기서 피지배자의 복종은 전통의 범위 안에서 구속을 받는 수령(首領)에게 바쳐진다. 
이때 권위 행사자는 상급자가 아닌 개인적 수령으로, 행정 간부는 관리가 아닌 
가신(家臣)으로, 피지배자는 결사체의 성원이 아닌 신민(臣民)으로 이해된다. 주로 
가부장제(Patrimonialismus)나 술탄제(Sultanismus), 그리고 신분적 지배 형태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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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카리스마적 근거’로서 한 개인이 계시하거나 제정한 규범적 유형 혹은 
질서의 신성함과 영웅성, 모범성에 대한 헌신에 기초한다. 이것은 합법적 권위나 전통적 
권위와는 달리 철저하게 지도자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대체로 위기 
상황과 같은 비일상적 상황에서 등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승계의 문제가 제기될 
때 전통적인 지배나 합리적인 지배로 변하거나 그 양자를 결합한 지배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베버가 제시한 이러한 권위와 지배 유형들은 각 시대마다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상호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1세기에는 전통적 권위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대신에 합리성, 능력, 그리고 법적 정당성에 기초한 합법적 권위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사회적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서 간혹 카리스마적 
권위에 대한 요청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력의 토대인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는 도덕성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강조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도덕적인 명분 곧 신뢰를 갖게 한다.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높은 
수준의 활동을 야기하는 근원적인 힘은 리더의 도덕적 권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덕적 토대가 없는 권위를 권위주의라 한다.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상하 위계 질서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태도나 자세를 말한다. 권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내는 반면, 권위주의는 정당한 권위의 토대가 아닌 권력이나 지위를 내세워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하기에 사회와 인간관계에 갈등을 빚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권위주의는 모든 관계를 서열적으로 파악하여 불평등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조장하게 되고 지배적 위치에서 우월주의적 의식을 만들어 내어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하여, 계급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별 차별들을 
강화시켜왔다. 결국 권위주의는 사회 내에서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비인간화를 조장하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 구도를 창출해내는 반사회적 태도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받고 있다. 민주적인 시민사회와 산업사회의 가치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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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할 뿐 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대체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평등주의의 가치관이 요구 된다고 이원규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권위주의 행동을 금하고 있다.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좆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1-3)고 
말한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5-27)고 천명한다. 
예수님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위를 가진 것처럼 목회자는 도덕적 권위의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권위와 도덕적 신뢰성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신뢰성이 무너지게 될 때 권위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더욱 정직함에 바탕을 둔 신뢰성이 요구된다. 신뢰성이 
없는 목회자는 성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고 신뢰성이 없으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도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바울은 목회자의 도덕성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하였다(딤전 1:15).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때 묻은 양심과 위선적인 믿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안수 받은 성직자의 순결을 강조하였던 것을 교부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사람인 키프리안(Cyprian)은 그의 글을 통해 
성직자의 도덕적 결함에 대하여 끊임없이 슬퍼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 성직자의 행동은 
목사의 삶이 교인들의 삶으로부터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행동보다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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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해야 한다.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은 청렴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이 순수해야 하며,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삼가 침묵을 지키며, 언사에 
유의해야 하고, 가까운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며,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욱 
숭고한 명상과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겸손히 행동하며, 죄인들의 사악함에 대항하여 
의를 추구함에 바로 서서 열심을 내야 한다. 바깥 일에 사로잡혀 내적 삶을 돌보는 일에 
태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내적인 일을 염려하는 나머지 바깥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그릇되게 해서도 안 된다. 
이처럼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의 인격과 도덕성에 의거한 권위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변동이 많은 시대에서는, 새로운 윤리적인 이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특별히 목회자의 권위는 그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지 겉보기의 위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히 13:17). 
일대일 양육자 훈련 
새가족을 일대일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바나바)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다. 일반 
제자훈련 과정 중에 실시하며 교재의 내용과 양육자의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훈련의 주된 
내용다. 양육 교재의 내용을 심화 시킨 것이 제자훈련 일반 과정이기 때문에 12주 
제자훈련을 마친 분은 대부분 무난히 일대일 양육자로 세워질 수 있다.  
선택과정 
선택과정은 일반과정을 마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여하는 시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과정 역시 선한목자교회의 성도라면 반드시 목 훈련 
받아야 할 필수 과정이다. 현재 개설된 과목은 성경일독학교(12주), 교리학교(12주), 
성경적 부모교실(12주), 성경적 재정교실(10주), 중보기도학교(6주), 예배자학교(6주), 
전도학교(5 주), 큐티학교(4주) 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기간이 긴 과정은 제자훈련 일반 
과정과 함께 개설되고, 기간이 짧은 과정은 일반과정이 끝날 무렵에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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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 훈련 
사역자훈련은 제자훈련의 가장 고급과정이다. 현재 본 교회에서는 장로, 속장을 
대상으로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을 그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흐름 
제자훈련의 흐름 
접수 및 반편성 → 오리엔테이션 → 단원별 진행 → 양육자 훈련 → 간증 모임 
→수료식  
접수 및 반편성  
① 훈련생 모집  
- 주보나 홈페이지를 등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내고,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등록 규칙(등록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② 반편성  
- 한 반의 인원은 7-10명이 적당하다.  
- 남자와 여자 반을 구분하고 가급적 비슷한 연령대로 반을 펀성한다.  
③ 도우미 모집과 배치  
- 제자훈련을 이미 수료한 사람 중에 도우미를 선발하여 각 반 배치한다.  
- 도우미는 제자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섬기는 역할을 한다.  
개강 모임(오리엔테이션)  
①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훈련생과 강사, 도우미가 전체 모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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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부에서는 강사를 소개하고 교재의 서론을 강의한다. 제자훈련의 필요성, 교재 
공부 방법 등에 대해 듣게 된다.  
③ 2부에서는 반별로 모여, 강사와 반원들 간에 첫 모임을 갖는다.  
④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제자훈련을 받을 수 없다.  
단원별 진행(12주)  
① 12주 동안 각 반별로 진행된다.  
② 강사의 강의를 듣고 반원들과 함께 예습한 내용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양육자 훈련  
① 제자훈련을 마친 분들은 바나바가 되어 1:1 양육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된다.  
② 바나바로 섬기기 전에 양육 교재의 내용과 양육지침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육에 불참하면 바나바로 섬길 수 없다.  
간증모임  
① 반원들과 함께 12주 동안 받은 은혜를 간증을 통해 나누는 시간이다.  
② 각반을 대표하여 간증할 분을 추천한다.  
수료식과 수료예배  
① 제자훈련을 잘 마쳤음을 축하하는 동시에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다.  
② 1부 수료식에서는 강사와 훈련생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수료증을 전달한다.  
③ 2부 수료 예배는 각 반의 대표 간증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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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계속된다(선택과정)  
① 일반 제자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훈련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  
② 선한목자교회는 성경통독, 중보기도학교, 전도학교, 성경적 부모교실, 성경적 
재정 교실, 교리학교 등 다양한 선택과정이 개설된다. 
성장현황 
선한목자교회는 1984년 강동구 성내동 오석빌딩 4층에서 처음 개척예배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에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여 교회건물은 2002년에 준공되어 현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제자훈련과 새벽기도로 이미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된 새벽기도의 열기가 자기 자신,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 세계인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고 있다.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열방기도센터. 평일 이른 아침인데도 기도하는 
교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느헤미야 52기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매월 네 번째 주를 ‘중보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세계중보기도센터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출입문을 잠근 채 기도를 하고 그 외 20시간은 문이 열려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개인 기도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요약 
선한목자교회의 성장에는 새벽기도와 제자훈련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유기성 목사가 있다. 이러한 3박자의 요인이 오늘날 선한목자교회를 




제 3 장 
 
교회성장의 성경적 관점 
본 장에서 필자는 교회성장의 성경적 관점을 다루되 먼저 구약의 관점을 논하고 
이어서 신약의 관점을 논하도록 하겠다. 
구약의 관점 
구약에 교회론이 존재할까? 그리고 교회론이 존재하지 않는데 교회성장이라는 
이론의 성립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교회성장학자들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사상이 폭넓게 퍼져있으며, 이러한 보편성이 구약 선교의 뿌리이며, 이것을 교회성장의 
이론으로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교회성장에 대한 구약적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어 진다. 
성경은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며,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 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장케 
하심 가운데 있으며, 종말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구약에서 교회성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전 세계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재는 선교원리 중 기초적인 원리이며, 이것은 주님의 대명령(The Great Commission)의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 
둘째, 하나님은 통치자이며 재판관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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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하고 있다. 이방의 열국들도 장차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제가 구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펼쳐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관계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 선교적 요소가 있으며, 교회성장의 근거가 있다. 
셋째,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만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려는 구약의 선교는 역사 종국에 완성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교회성장 원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결국 구약에서의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종말론적인 회복으로 이해되어지는 구원의 확장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모세오경의 관점 
창세기 1장 26-28절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위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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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고 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여야 한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매일 새벽 장막에서 일어나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되 친구가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 함과 같이 하였으며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된다.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 함 깥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 33:7-11) 
 역사서의 관점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들 듣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을 보여주고 있다(스 10:1-3). 이러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레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에스라가 있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기로 
결심하였더라”(7:10).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그의 뜻에 조율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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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서의 관점 
하나님의 사람들, 곧 교회 공동체는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민족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시편 1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시 1:1-3).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여호와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나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시 5:3).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였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시 
143:8). 교회의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인도하여야 한다. 
시편 67편의 교회의 사명이 모든 민족에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이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셀라)  
2.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셀라) 
5.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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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시편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선지서의 관점 
선지서 특히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국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조언대로 바벨론 제국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예레미야의 조언대로 바벨로 제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 바젤로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다.  
이방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산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왕 느브갓네살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단 2:47-49)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교적인 삶을 보고도 느브갓네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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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단 
3:28-30)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나온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6:26-27) 
선지서도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땅 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신약의 관점 
신약에서의 교회성장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 즉 구원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기초를 둔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분부와 명령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다는 상세한 기록들이 
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은 모든 교회성장의 표준이며 원리가 된다. 
사도행전에는 처음부터 교회의 성장에 대한 숫자적 기록들이 존재한다. 
사도행전의 이러한 숫자적 기록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면서 내적 성숙을 갖추어 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임명령(마 28:19)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임명령은 교회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 일을 
완성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복음 선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대리자가 바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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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한 절대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출발하며, 
하나님의 대임명령에 의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 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와그너의 
주장처럼 교회성장이란 진정한 의미는 예수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장이란, 교인들이 그 사회에서 건실하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교회들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성실된 순종을 
의미한다”(Gentz 1984, 21-27)고 하였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성장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초대교회에 충만한 영력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요소는 
4가지이다. 첫째 요소로, 사도들의 말씀선포와 가르치심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요소로 성도들의 모임과 성찬을 통한 교제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성도들은 밀접한 교제를 나누었다. 셋째 요소로 성도들의 열렬한 
기도가 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넷째 요소로 공동소유를 통한 성도들의 사회적 
봉사가 교회성장의 원인이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소유한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림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선행을 
행하였다. 
안디옥 교회의 교회성장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게 되어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요소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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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안디옥 교회 성장의 첫째 요소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둘째 
요소는 금식하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였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한 결과였다. 셋째 요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며 
구브로와 실라미 등 여러 지역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 뒤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성장 
사도 바울은 최악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에베소 도시를 복음화 하여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의 말씀사역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교회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교회로 사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괴테는 ‘사랑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의무는 더한층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교회의 교회되기 
위한 의무”이다.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교회성장에 대한 당위적 명령이기도 하다(막 16:15). 마태복음 28:19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며, 28:20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명령은 축복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성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과 
동시에 축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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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명령 역시 교회성장을 촉구하는 말씀이셨다. 사도행전 1:8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다. 구속 섭리에 대한 협력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복음의 전 세계 선포(마 24:14) 
정통 교회는 구약의 예언들은 구속사와 함께 시작되고 발전 되어 왔다고 해석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가령 여인의 후손(창 3:15)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복음의 우주성(시 22:27; 96:3; 사 11:9; 말 1:11)을 예언 하였다. 
교회의 전 세계 확장(사 55:5) 
그러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진리를 전달해야 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 진리의 수행자, 수호자, 전파자로 
세워 놓으신 것이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하고 
있다. 
구약에서의 예언 역시 교회가 전 세계로 화장되고 성장할 것을 예언 했는데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계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확장 (단 2:44, 
45),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성체로서 확장(말 1:11), 복음의 수호자로서 교회 확장(사 9:7),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교회 확장(사 54:3)을 예언하고 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만인들을 당신의 교회로 이끄실 것을 염원하셨으며,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셨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 13:3-8)에서 ‘여러 군데 밭’에 
파종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만국에 세워질 것을 예시하였으며, 제자들(교회)을 가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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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마 5:13, 14)이라 하셨고, 작은 겨자씨 같은 교회가 큰 
나무로 자라서 온 세계의 진리의 그늘이 될 것을 교훈하셨다(막 4:31, 32).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 당김(골 3:4)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하려는 섭리는 
창조섭리의 종결을 위함이다(엡 1:3-10). 이 섭리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에, 불순종하는 
자는 영벌에 처할 윤리적 근거를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롬 2:4-8; 3:25, 
26; 6:17-23). 
종결하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신다. 재림은 모든 섭리의 종결을 
의미한다. 복음이 만방에 전파 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의미는 바로 이 재림을 뜻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축복을 가져온다. 
창세기 1장 27-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생명체로서 또 땅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 성장하고 
번성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교회가 성장해야할 또 하나의 구약의 
예는 출애굽기 1장 7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번성에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이다. 구약성경에는 교회성장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지 않으나 구약성경 전체에는 모든 지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일관해서 계시되어 있은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교회성장에 대하여 구약성경에서 보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하달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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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하신 말씀에서 교회의 
성장의 동기를 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명령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이 제자들을 강권하여 교회를 확장시키는 
동기가 형성이 된 것이다. 또한 교회성장의 과정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보면, 12사도가 120명의 성도로 확장하였으며, 2장 41-42절의 오순절 사건 후에는 
하루에 3천명으로 성장했으며, 4장 4절에는 예루살렘 교회만도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이며 단계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의 급성장 둘째는 핍박과 유대 교회의 신자의 피난 셋째는 바울의 회심 
넷째로 고넬료 가정의 회심과 세례 초대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를 살펴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훌륭한 지도자들과 열심 있는 평신도들의 훌륭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터 
와그너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교회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Wagner 2001, 
42)고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성장도 원하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장을 통해서 구원사를 진행시키신다.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약 
구약에 교회론이 존재할까? 그리고 교회론이 존재하지 않는데 교회성장이라는 
이론의 성립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교회성장 
학자들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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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퍼져 있으며, 이러한 보편성이 구약 선교의 뿌리이며, 이것을 교회성장의 이론으로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교회성장에 대한 구약적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어 진다. 
성경은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며, 종말론적으로 




제 4 장 
 
교회성장의 선교학적 관점
본 장에서 필자는 교회성장의 선교학적 관점을 다루도록 하겠다. 선교학적 관점을 
다룸에 있어서 도날드 맥가브란의 관점, 피터 와그너의 관점, 폴 히버트의 관점, 그리고 
크리스천 슈바르츠의 관점을 다루도록 하겠다.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 이론 
Fuller 선교대학원 교회성장학 교수인 에디 깁스(Eddie Gibbs)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서구 교회의 교회성장의 이론은 선교적인 원리가 아니라 시장적인 원리로 
성장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도 새로운 신자의 
수 늘어난 정도를 보고 성장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의 수가 늘었다고 하는 
교회도 대부분 기존의 신자가 다른 교회로 이동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순수한 새 
신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인의 수평이동 현상은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은 결코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교회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 가는 영혼들이 회심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성장이란 ‘하나님의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다시금 
그들의 삶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성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동(People Movement), 동일 집단 원칙(Homogeneous Unit 
Principle), 수용성 원리 (Principle of Receptivity), 토착적 교회의 원리(Ethnotheology 
Principle)등을 진정한 의미의 교회성장이론이라고 했다(McGavran 199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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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맥가브란 (Donald McGavran)의 이론 
대중심리 운동의 원리(집단운동; People Movement), 동질집단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 토착교회의 원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중심리 운동의 원리(집단운동; People Movement) 
대중심리 운동은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 전체사회의 일원으로써 파악하고, 
이러한 인간 이해 속에서 공동체의 결정 과정이 개인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전도에 활용한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한 연구는 서구개인주의의 문화와 다르게 개인보다는 
가족, 씨족 또는 부족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한 인도의 상황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공동체에 대한 유대의식이 강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독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전도방법을 연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는 개인적인 접근보다 대중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중의 회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중심리 운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교회가 그들의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영속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교회가 자연스럽게 토착화하게 된다. 셋째, 교회의 자발적인 확장을 낳는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그들 스스로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개종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넷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지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다섯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타지의 사람들에게 강요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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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집단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자신의 저서인 Our Kind of People에서 동질 단위 또는 
통일집단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성장은 사회적 구조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Wagner 2002, 31). 이 사회적 
구조를 지칭하는 통일집단은 언어, 문화, 인종 등 서로 같은 부류로 취급될 수 있는 그룹을 
뜻한다.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회성장의 장애물은 영적, 신학적 요인보다 사회적인 
요인이 큰 영향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여 선교하는 원리가 바로 
동일집단의 원리인 것이다. 이 원리는 한 사람을 개종시킬 때 그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독립시키거나 문화적 장벽을 넘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기 사회에 그대로 머물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개종자는 즉시 자기의 동료나 친척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한 
마을이나 씨족이 동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질단위에 의한 집단개종을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하나님의 
다리’(Bridges of God)라고 정의하는데 가족, 부족, 혈연, 계급 등의 혈연과 친구 관계는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로써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McGavran 1998, 38). 
수용성의 원리(Principle of Receptivity) 
수용성의 원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성장에 큰 공헌을 한 원리이다.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어느 사회와 집단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 복음에 
저항적인 집단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성의 원리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수용성의 원리는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나 인종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선교를 집중하자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빠른 집단은 어느 집단이고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연구에 
의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아주 특별한 문화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은 신도시의 이주민이 많은 지역, 교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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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다른 국가에 의해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역, 민족주의적 기질이 강한 지역, 
민중에 대한 통제가 심한 지역, 문화변용(acculturation)이 심한 지역은 비교적 수용성이 
강한 면이 있다(McGavran 1998, 43).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교하고 그 밖의 
지역으로 선교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수용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지론에 의하면 수용성의 차이는 세계복음화의 모든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998, 52). 따라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선교대상 지역에 대한 수용적 측면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토착교회의 원리(Ethnotheology Principle) 
토착교회의 원리는 선교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형을 위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가 교회를 세웠든지 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의 일을 하도록 파송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구성원은 결국 그 교회가 속한 사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지적에 따르면 모든 교회는 그 영토, 그 문화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McGavran 1998, 62). 따라서 선교의 성공의 여부는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교회로써 진정한 토착교회가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가지고 판가름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날드 맥가브란 (Donald McGavran)의 이론의 평가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교회성장이론은 현대 선교학에서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맥가브란의 이론은 보수, 진보 양측의 뜨거운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그동안 학문의 한 영역으로써 취급하지 못했던 교회성장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성장과 전도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필역한 것이다. 셋째, 개인의 회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전도 방법론에 그룹회심을 강조하고 그 것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전도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폭과 이해를 자극시켰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선교지의 문화와 사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성장의 원리로서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교회성장에 있어서 교역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함으로써 교역자 
자질 계발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 
첫째, 대중회심 운동에 대한 비판이다. 한 개인이 아닌 동일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일집단의 회심은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보아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동질집단의 원리에 대한 비판이다. 
통일집단의 원리는 훌륭한 전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성서적으로 위배되는 논리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리주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통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도리어 문화 동질성의 단위로 
구성원들을 나눈다면 교회는 그 지역사회 속에서 총체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적 숫자 사용에 대한 비판이다.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성서적이며 실질적인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지만(McGavran 1998, 
31), 교회 성장을 측정하는 것을 숫자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근거라고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숫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학 같은 사회과학을 
이용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교의 도구는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니며 그릇된 
도구의 사용은 결국 실패로 나타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넷째로, 교회론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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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회성장이론의 한국교회에 대한 영향 
한국교회는 선교과정에서 처음부터 미국교회의 선교과정을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내에서 연구된 다양한 선교이론들이 한국 교회에고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미국사회와는 달라서 삶의 많은 부분이 연대 의식의 중심에 서 있던 한국교회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동질집단 원리와 한국교회 
동일집단 원리는 한국교회에 적합한 원리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인종, 언어가 동일한 단일문화권이었기 때문이다. 서정운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으로써 공통된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서정운 1997, 106).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동일집단의 원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일 집단 원리가 한국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지방과 분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중회심 운동과 한국교회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연구에 의하면 군중(people)이란 단어의 
의미는 부족장의 계급이나 씨족보다 더 친숙한 단어이며 그룹이란 단어보다 더 정확한 
언어이다(McGavran 1998, 65). 즉 대중회심 운동을 집단운동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집단운동은 비판적인 수용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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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의 원리의 측면에서 한국교회 
수용성의 원리는 교회성장의 원리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존해서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성이란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교회성장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수용성이 높은 사뢰의 특징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수용성의 원리에 
의하면 선교가 처음 이루어지던 한국사회는 이 수용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교회성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불안한 요소들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수용성의 원리가 잘 나타난 
결과물로써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토착화의 원리와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이론적 중심이 된 네비우스(John Nevius)의 
3자(三自)정책 중 토착화 선교정책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립의 
원리’로 말할 수 있는 토착화의 원리는 한국인 지도자의 양성, 자립하는 교회의 형태는 
백남준의 지적대로 ‘한국교회 토착화의 모퉁이 돌’이다. 윤성범의 지적에 의하면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의 문화와 습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정책이었으며 그것은 큰 한국 선교의 
큰 성공을 가져오게 했다(백남준 2008, 24).  
이렇듯 교회성장학의 가치는 한국 교회의 큰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교회성장학의 도움으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은사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목회현장에서 다양한 사회 과학적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급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학이 준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교회성장학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일등공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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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교회성장 이론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을 능가하는 
교회성장학의 최고의 이론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이론에 
의하면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Wagner 2002, 38).  
(1) 제1원리 – 교회의 성장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2) 제2원리 - 목사는 건전한데 교인들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러한 평가를 
외부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제3원리 – 건강한 교회의 성장과정에서 교회의 규모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교회규모)  
(4) 제4원리 – 교회가 교회본연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교회조직)  
(5) 제5원리 - 기본적으로 특정한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만 교회를 구성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6) 제6원리 – 현재 어떠한 전도방법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인가? (전도방법)  
(7) 제7원리 - 교회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효과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우선순위) 
등이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교회성장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학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개방적 보수주의 신학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그의 신학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학이다. 그는 교회에서 성장하였으며 교회의 
교사로써 사역을 했다. 또한 볼리비아에서 선교사역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는 그 
선교사역을 거치면서 복음전도위임(Evangelistic Mandate)과 문화위엄(Cultural Mandate) 둘 
다를 포함하되 우선순위는 복음전도위임에 있다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다(2002, 44-50). 결국 그는 개방적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이론을 정리했다(2002, 56). 그는 1971년 풀러신학대학원에 오기까지 
선교현장에서의 충분한 선교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신학교에서는 선교신학의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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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세계 선교를 위한 이론과 원리를 경험한 바 있다.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제3세계의 
지도자들과 선교사 후보생과 선교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을 교육시키면서 세계적인 
추세의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특히 1974년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이 참여한 “세계 복음화 로잔 위원회” 창립회원에 선출되어 6년 간 
실행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주의자들의 세계 선교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다. 셋째, 은사 신학이라는 이론을 정립했다(2002, 55). 그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의 신학에 대한 신념이 바뀌게 되었다. 그는 남미에서 오순절 운동이 크게 
잊어나는 것을 보고 오순절에 많은 신자들이 들어온다(Pentecostals are Coming (1973)는 
책을 발간했다. 그 후 이 책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What are We Missing) 
(1978)로 책의 제목을 변경하게 되었다. 다시 책의 제목을 성령의 힘과 교회의 
성장(Spiritual Power and Church Growth) (1986)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그는 당신의 영적 
은사들은 교회 성장을 도울 수 있다(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can Growth) 
(1995)란 책의 저술을 통해서 27가지 영적 은사들을 어떻게 지역 교회성장에 적용할 수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넷째, 기도 신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 고혈압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치유사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병든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기도용사(Prayer Warier)란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계기도센터(World Prayer Center)를 건립하여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를 통한 
교화성장 운동에 참여하였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교회 성장 
원리를 확대 및 발전시켰다. 특히 그는 능력전도 영적 전투, 중보기도, 예언이라는 영적 
요소를 보완했다. 그의 교회성장은 지도력 및 은사(charisma)신학과 매우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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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히버트 (Paul G. Hiebert)의 Meta 이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의 특징은 선교단계에서 이루어진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한국의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과 함께 교회의 질적 
성장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성희의 연구에 의하면 미래의 목회자들은 
점점 변해가는 사회에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구현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한국교회의 목회 구조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성희 1993, 24).  
그런 의미에서 Paul G. Hiebert의 Meta 이론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성장의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메타라는 용어는 Fuller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의 폴 히버트(Paul 
G. Hiebert)가 교회의 차세대의 형태를 기술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다. 메타는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메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환기의 교회(church in transition), 
돌아서는 교회 (church that is turning), 혹은 되어가는 교회(church that is becoming)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메타 교회는 대형 교회를 뜻하는 메가 교회(mega church)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메타 교회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제도와 조직, 의식을 가진 
교회를 말한다(Hiebert 1982, 102).  
메타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메타 교회의 신도가 늘어나는 것보다 비록 한 성도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간직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메타 
교회는 신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평신도 자원자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메타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에서 오는 돌봄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간의 돌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목회적 돌봄을 공유하는 체계를 지향한다. 메타 
교회의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다.  
소그룹 - 축제예배(Cell-Celebration) 모델 
칼 조지(Carl George)의 지적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가 메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과 ‘축제예배’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George 1998, 34). 그래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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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소그룹-축제예배 모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기존의 교회는 회중 예배 중심의 
Paradism을 추구하지만, 메타교회는 축제 분위기의 예배를 활성화하고, 예배를 구현하는 
근본 원동력을 소그룹 사역에서 찾는다. 따라서 메타교회는 소그룹이 마치 옴의 혈관처럼 
교회 공동체의 근본이 되며, 이것을 통해 목회자 중심의 교회구조에서는 개선하기 
어려웠던 목회의 사각지역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변화를 지향하는 교회의 구조 
메타 교회의 특징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하도록 변화가 가능한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교회는 변화에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노’(Mono)에서 ‘멀티’(Multi)로의 전환이 빠른 
구조를 가지고 것이 필요하다. 결국 메타 교회의 구조는 단일성에서 탈피하여 다양성 
추구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훌륭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교회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신자의 유입이 자유로운 구조 
새신자의 유입은 새 신자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유입의 경로가 많다는 의미는 새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적응하는 통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 통로가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새 선자들의 유입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교인들의 욕구를 충만시켜주는 것에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메타교회는 소그룹 사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입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 교회는 성도들은 소그룹 참여하는 일이 자유롭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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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교회성장 이론과 실제 
교회성장학은 성경적이지만 또한 신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성장학은 교회 사역에 대한 연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 즉 교회론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 체이퍼(Lewis Chafer)의 지적에 따르면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실과 모든 자료의 수집, 과학적 배열과 비교를 포함하는 
종합적언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성장학 역시 단순히 교회 성장에 
대한 방법론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론들이 구현해야할 명확한 교회론이 필수적이다(Chafer 
1976, 21). 따라서 교회 성장을 꿈꾸는 목회자는 교회 성장의 방법론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이 되는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론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의 교회성장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자.  
오순절 성령운동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20세기에 나타난 성령 운동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한다(Wagner 2002, 76). 첫째, 20세기 초에 시작된 정통 오순절 운동, 둘째, 1960년대에 
시작된charisma운동, 셋째, 1980년대 시작된 제3의 물결(표적 기사와 찬양경배 운동), 넷째, 
1990년대에 시작된 신사도적 개혁운동이다. 
첫 번째 성령 운동은 1901년 1월 토페카에서 시작되었으며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찰스 파함(Charles Parham)의 제자인 윌리암 시무어(William 
Seymour)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사(Azusa)부흥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는 오순절 운동의 
세계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다. 
두 번째 성령 운동이 시작된 시기는 1960년이라고 벌 수 있다. 이 시기에 시작된 
은사주의 운동과 신 오순절 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것의 출발은 1960년 4월 
캘리포니아의 반 누이스(Van Nuys)에 있는 성마가 성공회 교회의 데니스 베넷(Dennis 
Bennet) 신부가 그 효시이다. 이들의 특징은 과거의 오순절 운동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자신들이 소속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시작하였으며, 교회내의 은사갱신의 활동이 
상당한 주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다는 점이다. 이 운동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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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음악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음악 예배의 새로운 
개념의 예배 방식을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점이다. 둘째, 소그룹 활동과 제자훈련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목회구조를 계발했다. 셋째, 기존의 교회들이 그 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교회 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넷째, 기도, 
성경공부, 금식과 같은 경건주의적인 훈련 방법의 관심을 고취시켰다. 
세 번째 성령 운동(제3의 물결)은 1980년대에 일어났다. 이 운동은 기존의 성령 
운동과는 다르게 방언과 같은 체험이나 오순절주의의 독특한 교리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격과 역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지적에 따르면 제3의 물결은 믿음의 4차원 중 마지막 차원에 속한 
것으로서 구원의 믿음, 성화의 믿음, 적극적 사고의 믿음 외에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믿음이었다(2002, 92). 
오순절 및 은사주의 교회운동의 특징은 (1) 대중적 형태의 부흥운동과 적극적인 
찬양의 사용 (2) 종말론의 강조와 체험 간증의 중시 (3) 임박한 재립 신앙에 따른 적극적인 
전도 (4) 성경적 초대교회(오순절) 회귀 (5) 문서운동 (6) 성령체험, 방언 체험 중심이 된 
초교파적 형태 (7) 회복, 갱신, 신유, 사랑의 실천 (8) 경건주의적 훈련의 강조와 선교의식의 
고취 (9) 여자와 평신도 역할의 증대 (10) 현지인 훈련 및 개척과 자율 선교라고 할 수 있다. 
Cell 교회 
‘셀’(cell)이라는 용어는 원래 생물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것이 교회와 
관련하여 쓰인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 용어는 본래 조용기 목사가 자신의 저서 
Successful Home  Cell Groups (1989)에서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교회성장학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교회성장학자들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을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는 새벽기도, 둘째는 강력한 성령운동, 셋째는 구역 조직이다. 
Cel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역 조직’을 뜻하는 영문 단어인 것이다. 물론 셀이라는 용어를 
조용기 목사가 사용하기 시작했다고는 해도 셀이 한국교회의 산물로만 볼 수는 없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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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이란 이름으로 불리진 않았지만 셀은 교회 역사 속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감리교의 속회(class meeting)를 또 다른 형태의 셀로 볼 수 있다. 
속회라는 것은 요한 웨슬리가 사역에 사용했던 ‘class meeting’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셀은 이와 유사한 개념의 교회 소그룹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셀 교회 역시 새로운 개념의 
교회 형태이기는 하나 셀 교회의 모습을 단지 한 시대의 새로운 탄생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셀 교회는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소와 시대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셀 교회 운동을 처음 시작한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의 지적에 따르면 
셀 교회는 새롭게 만들어낸 독창적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셉의 형태를 
띠는 교회를 탐방하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다(Neighbour 1976, 124). 
따라서 셀(cell)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구성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의미의 셀은 그 내부에 독립적으로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자기 
혼자 생명활동을 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여 또 다른 셀을 탄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셀 교회의 셀이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가 그리스도의 생명활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자신과 동일한 정체성과 생명력을 가진 또 다른 셀을 
형성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형태의 교회구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셀 교회 연구의 선구자인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의 논리에 의하면 
생물학적인 셀과 같이 셀 교회의 셀도 출생의 과정과 성장 및 번식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Comiskey 1968, 132).  
 
시작 단계 
처음 인간의 세포는 원형질의 물방울과 같이 개개의 부분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유전학적 암호 단계를 거쳐 번식되기 
전 먼저 성장하고 발육되듯이 셀로서의 소그룹도 서로를 
알아가고 배우는 초기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랑하는 단계 
초기 단계를 지난 세포가 쌍을 이루는 단계를 거치듯이 이와 
비슷하게 셀의 회원들도 사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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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셀 원들은 서로 가면을 벗는다.  
연결되는 단계 
인체의 세포들이 한 때 자유롭게 유영하던 염색체들이 갑자기 
세포의 한 가운데 일직선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셀도 
중간 단계가 되면 셀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발견하게 된다. 
내보내는 단계  
세포는 분열 전 단계에 서로 반대편 쪽을 향해 정렬하기 
시작하는데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생산해 내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소그룹에서도 이에 셀원들이 서로 복음 전도에 
관삼을 갖고 실제 복음 전도를 하게 된다. 
분리되는 단계 
마침내 또 하나의 세포를 낳기 위해 준비하면서 염색체들은 
나누어지고 마침내 번식한다. 이처럼 셀에서도 새로운 회원들이 
합류하고 새 리더들이 하나의 셀 그룹을 지도 양육하고 
훈련된다. 그룹이 커지면 번식이 일어난다. 
 
셀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소그룹이 아니다. 
셀은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연결성을 가지고 교제하는 살아 있는 
소그룹이다.  
데이비드 핀넬(David L. Finnel)의 지적에 따르면 셀은 12명 이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함으로써 성장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의 최소 
단위이다(Finnel 1972, 33). 그러므로 셀의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이다. 랄프 
네이버의 지적에 따르면 전통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소그룹들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거나 
더 이상의 소그룹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셀로 보기 힘들다. 심지어 그 
소그룹이 복음 전파나 성경공부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연결된 섬김과 의존, 상호 덕을 세우는 유기적인 결합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을 
셀로 볼 수 없다(Neighbour 1984, 23-26). 또한 셀 교회에서 셀은 교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교회로써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의 셀 
그룹은 회중성을 무시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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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는 Cell 교회 사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1982, 23). (1) 효율적인 작업의 성취 (2) 성경적 공동체 구현(소속감) (3) 기도사역 
집중 (4) 도시인들을 개인적으로 침투/임재 (5) 교회건물 규모에 좌우되지 않는 복음화 (6) 
성령운동으로 능력 있는 증거 (7) 평신도가 이끄는 전도이다. 이 교회들은 (1) Cell 그룹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영혼 수확에 적용하려 한다. (2) Cell 그룹 교회로의 실행을 
허용한다. (3) Cell 그룹 원리로 침체된 교회가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Christian A. Schwarz)의 자연적 교회성장 
최근에 교회성장학계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독일 목사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Schwarz)이 주창한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이다. 자연적 교회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교회성장의 
원리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교회성장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성장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슈바르츠는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1000개의 교회를 조사하여 교회성장의 기본 원리들을 제시했다(1968, 102).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성장학은 세 가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첫 번째 원칙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실험을 실행하여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를 비교함으로써 체계화 한 다는 것이다. 셋째는 성경적인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슈바르츠는 이러한 원칙 하에 교회성장의 집적인 요소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968, 134). 그것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이다. 
자연적 교회성장학은 이러한 8가지 침적 특성을 조사하고, 가장 낮은 수치의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교회 성장을 돕는다. 이러한 활동을 ‘최소치 전략’이라고 한다. 즉 
최소치 전략이란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조사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교회 성장을 돕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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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을 밝힘으로써 취약한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성장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1968, 92-
98). 첫째,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교회는 기술적 원리들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원리들로 
인해 자연스러운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자연적 교회성장의 6대 생물원리는 상호의존, 
번식, 에너지 전환, 다목적, 공생, 기능성이다. 둘째, 자연적 교회성장이론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배터리의 양극적 paradism이 라는 것이다.  
슈바르츠는 자연스러운 교회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제안한다(1968, 92). 
(1) 영적 계기를 마련하라. (2) 최소치 요소를 찾으라. (3) 질적 목표를 세워라. (4) 
장애요인을 확인하라. (5) 생명체 원리를 적용하라. (6) 강점을 활용하라. (7) 생명체 원리에 
근거한 자료들을 활용하라. (8) 효율성을 점검하라. (9) 새로운 최소치 요소에 눈을 돌려라. 
(10) 새 교회를 세워 나가라. 
결과적으로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성장 전략은 복음의 선포, 영적 전투, 부홍운동, 
예언운동, 소그룹 운동, 재능, 은사, 경험, 기술을 유기체로 엮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약 
교회성장 전략은 복음의 선포, 영적 전투, 부홍운동, 예언운동, 소그룹 운동, 재능, 
은사, 경험, 기술을 유기체로 엮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과정에서 처음부터 미국교회의 선교과정을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내에서 연구된 다양한 선교이론들을 우리의 환경에 맞도록 




제 5 장 
 
교회성장의 상황적 관점 
본 장에서 필자는 교회성장의 상황적 관점을 기술하되 21세기 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대형교회주의, 신뢰를 잃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 등 한국교회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도록 하겠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교회  
포스트모더니즘은 교회성장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회의 교회성장과 
관련된 상황적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포스트모더니즘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여성운동·흑인민권운동·제3세계 
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Deconstruction) 혹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구에서 
근대 혹은 모던(modern) 시대라고 하면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 중심주의 
시대를 일컫는다. 종교나 외적인 힘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던 계몽사상은 
합리적 사고를 중시했으나 지나친 객관성의 주장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니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거친 후 포스트모던 시대는 J. 데리다, M. 푸코, J. 
라캉, J. 리오타르에 이르러 시작된다. 
니체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계몽주의 이후 서구의 합리주의를 
되돌아보며 하나의 논리가 서기 위해 어떻게 반대 논리를 억압해 왔는지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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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는 어떻게 말하기가 글쓰기를 억압했고, 이성이 감성을, 백인이 흑인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는지 이분법을 해체시켜 보여 주었다. 푸코는 지식이 권력에 저항해 왔다는 
계몽주의 이후 발전논리의 허상을 보여주고 지식과 권력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말하였다. 둘 다 인간에 내재된 본능으로 권력은 위에서의 억압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생겨나는 생산이어서 이성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캉은 데카르트의 
합리적 절대자아에 반기를 들고 프로이트를 귀환시켜 주체를 해체한다. 주체는 상상계와 
상징계로 되어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이성에는 환상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리오타르 역시 
숭엄(the Sublime)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합리주의의 도그마를 해체한다. 따라서 
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도그마에 대한 반기였다.  
모더니즘은 혁신이었으나 역설적으로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재현에 대한 
회의로 개성 대신에 신화와 전통 등 보편성을 중시했고 피카소, 프루스트, 포크너, 조이스 
등 거장을 낳았으나 난해하고 추상적인 기법으로 대중과 유리되었다. 개인의 음성을 
되찾고 대중과 친근하면서 모더니즘의 거장을 거부하는 다양성의 실험이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 따라서 철학에서는 모던과 포스트모던 상황이 반발의 측면이 
강하지만 예술에서는 연속의 측면도 함께 지닌다. 비록 이성과 보편성에 의지했지만 이미 
재현에 대한 회의가 모더니즘(현대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각 영역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에서는 추상 대신에 대중성을 
띄고 다시 구상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팝아트처럼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찍어 ‘다르게 
반복하기’를 선보이는 경우, 모나리자 등 친숙하고 고유한 원본을 패러디하여 ‘다양한 
재현들’을 선보이는 경우, 예술가의 권한을 축소한 미니멀 아트(미니아튀르) 등, 단 하나의 
절대재현을 거부한다. 
개성·자율성·다양성·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이념을 거부했기에 
탈이념이라는 이 시대 정치이론을 낳는다. 또한 후기산업사회 문화논리로 비판 받기도 
한다. 산업사회는 분업과 대량생산으로 수요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던 시대이다. 이제 
컴퓨터 ·서비스산업 등 정보화시대에 이르면 공급이 넘치고 수요는 광고와 패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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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부추겨진다. 빗나간 소비사회는 때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실험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탈이념, 광고와 패션에 의한 소비문화, 여성운동, 제3세계 운동 등 
포스트모던시대의 사회정치현상은 한국사회와도 무관하지 않다. 미술·건축·무용·연극에 
서는 실험과 저항이 맞물려 왔고 1980년대 말 동구권의 사회주의 몰락과 
문민정부의 출현은 한국 문학과 예술에도 포스트모던 바람을 일게 하였다. 근대나 현대는 
서유럽에 비하여 짧고 급속히 이루어졌기에 시민의식과 기술산업사회가 균형을 이룰 수 
없었다. 서유럽과 한국사회를 똑같이 볼 수 없는 여러 상황에 의해 한국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영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교회 예배에 끼친 문화현상 
과거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었다. 예배의 
많은 부분이 방송과 음향과 멋들어진 예배당의 모습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배 갱신의 필요성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마케팅화시켰다. 그 덕에 여러 가지 문화와 기계가 
반영된 것들이 교회 한 가운데 자리잡고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역사와 신학과 예배 
의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파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감독교회(영국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회중 교회 내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의 신앙 속에 배여 있는 예배의 
중요성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중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한결같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바람에 교인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있고,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적인 노력에 식상함을 느끼고 있으며, 예배를 지나치게 꾸미려고 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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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성이나 혹은 감정에만 지나치게 호소하는 데 일말의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 
점점 많은 복음주의적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공중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한결같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바람에 교인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있고,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적인 노력에 식상함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지성이나 혹은 감정에만 지나치게 호소하는 데 일말의 불안감 마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반역사적 
편견(antihistorical bias) 때문이다. 즉 일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반역사적 편견을 
가지고 교만하게도 과거의 것을 부정하는 우(愚)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의 
문제점은 역사적 시각을 갖고 한 운동을 보기를 거절하므로 그 운동을 현재의 문화에만 
국한시켜 버린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편은 역사에 있어서 현재 순간이 규격화된 획일화를 몰고 왔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손실 또한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온당한 역사적 통찰력의 사용마저도 
의심스러운 논리추리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역사적 기억 상실증이 몰고 온 여러 가지 
폐단들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예배가 합리주의(rationalism)나 감정주의(emotinalism)나 오락적인 
요소(entertainment)의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쳤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는 이성적 
요소가 예배의 특징을 짓고 있다. 즉 이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성적이고, 
반사적이며, 인식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접근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이 같은 
예배에서는 성경 봉독 뒤에 가끔 설명이 곁들여진다. 설교는 거의 항상 성경 본문의 의미를 
강조하는 식의 주해적 설교가 대종을 이루는 데, 어떤 때는 교인들의 삶에의 적용이 전혀 
없을 때도 있다. 어떤 교회는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예배에의 
접근 방법은 느낌, 즉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좋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또한 어떤 교회는 오락적 요소에 주안점을 둔다. 이 
경우에 교회의 예배란 교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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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가대 자리와 단상은 무대가 되고, 성가대와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이 같은 예배에의 접근 
방법 속에 나타나는 연출(production)과 쇼(show)의 요소는 그것 자체와 연기자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재능에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예배란 이성을 깨우치고, 감정을 움직이며, 유쾌한 마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예배가 강의실이 되거나 정신과 소파가 되거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 상실의 셋째 이유는 균형의 상실에 있다. 즉 세상에서의 교회의 활동의 모든 
측면을 균형있게 강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교제, 치유, 
그리고 봉사의 여러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이 중에서 다른 기능들은 
무시하고 한 두 가지 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와 영국 국교는 교회의 예배를 강조하는 반면에,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의 교육, 선교 
기능을 강조하며, 재세례주의자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교제를 강조하며, 은사파들은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에 역점을 두며, 자유주의자들은 복음의 사회적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균형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교회들은 어느 
정도는 교회 활동의 6가지 측면의 기능을 모두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기독교 주요 종파들은 교회의 기능 발휘에 어느 정도 불균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예배의 기능면에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 올바른 예배관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역사적 기억 상실증과, 합리주의, 감정주의, 오락적 요소의 
예배내 침투, 교회 기능 발휘의 불균형의 결과로 예배의 기술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실을 통해 오늘날 예배는 겉으로만 보여주기 식이 되어 버렸다. 하루 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 어떠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더욱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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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갱신의 근원 
교회의 가장 강력한 근원은 첫째, 성경, 둘째, 교회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복음주의 기독교의 표지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 기분이 되는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신앙에 기초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예배의 원리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구약에 예배에 관한 묘사가 신약보다 훨씬 풍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규정들은 오늘날 교회가 버려서는 안 될 몇몇 예배의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2) 구약의 
형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히브리서는 구약 예배의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설파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전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가 성취되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궁극적인 속죄제이다. 이것은 절기들, 특히 
최후의 만찬에서 성취된 유월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신약의 예배에도 역시 
형식이 있다. 순전히 영적인 예배만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의 견해 는 신약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대형교회중심의 성장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보다는 성숙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지를 놓고 더 고민해야 하고 그 운동에 작은 교회들이 먼저 헌신해야 한다. ”초교파 
개신교 단체 생명평화마당의 창립 멤버로 초창기부터 ‘작은 교회 운동’을 사실상 주도해온 
생명평화마당 공동대표 방인성(63·함께여는교회) 목사는 “작음은 생명과 평화의 
상징”이라며 “작은 교회야말로 그 성경적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할 수 있는 첨병이 될 수 
있다”(방인성 2012, 56)고 강조했다. 그 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 대형교회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국내 개신교 교회의 80%가 100미만의 교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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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잃은 교회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 5점 만점에 2.5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홍정길 이사장)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부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10년까지는 
매년 발표하고, 이후 3년에 1번씩 발표하며 사회적 추이를 살피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했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20~21일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가 이루어졌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3.1%다. 
일반 국민의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 수준은 매우 그렇다 6.4%, 약간 그렇다 13.8%, 
보통이다 28.6, 별로 그렇지 않다 31.1%, 전혀 그렇지 않다 20.1%를 기록했다. 긍정 응답이 
20.2%, 부정 응답이 51.2%로, 국민 과반이 개신교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5점 만점 
척도로는 2.55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기윤실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과 같은 점수다. 
2008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선교 일행 피랍 사건 등 개신교에 대한 불만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다. 조흥식 교수는 2008, 2009, 2010, 2013년의 앞선 조사를 볼 때,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2.6점 내외로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이는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기독공보 www. Pckworld. 
Com).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으로 드러났다.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이었다. 
가톨릭은 32.9% 지지를 받은 데 비해 개신교는 18.9%를 기록해 3대 종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개신교는 사회봉사에 적극 나서는 종교 1위(36.2%)를 기록했는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10년 후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종교로는 개신교가 압도적이었다. 
40.3%를 얻어 가톨릭의 20.4%의 약 두 배를 기록했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성장 위주 
종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봤다(조성돈 2014, 164). 사람들은 개신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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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전도에 열심이고, 교회를 늘려 나가는 데 열심이니 앞으로 개신교인 숫자가 
늘어나리라 기대했다는 것이다. 
개신교인이 개신교를 신뢰하는 비율은 59.7%(매우 그렇다 24.2%, 약간 그렇다 
35.7%)인데 비해, 비개신교인이 개신교를 신뢰하는 비율은 10.7%(매우 그렇다 2.1%, 약간 
그렇다 8.6%)를 기록했다. 반대로 비개신교인의 59.8%, 개신교인의 15.5%가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나이가 많고 보수적일수록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신뢰 점수는 5점 만점에 2.75점으로, 평균치인 2.55점을 상회했다. 
중도·진보층은 2.44점과 2.51점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2.37점, 
2.39점을 기록해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이 2.87점을 기록해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농업·어업 종사자와 주부 계층에서 신뢰도가 높았고,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신뢰도가 낮았다. 
사회적 활동을 보는 시각도 달랐다. 비개신교인들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비해, 개신교인들은 '봉사와 구제 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시국 문제에 한국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설문에 
포함됐다. 응답자의 23.4%만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76.5%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이미 초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현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데 비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증대로 국가의 
재정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 연금 등 복지비 지출의 가중으로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차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과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불임부부 자녀출산지원, 양성 평등문화 확산 등의 사업에 
주력하였다 이어서 2차 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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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육아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포함하였다. 
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17, 34).  
출산율 현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1년 초저 출산율인 1.30%으로 
급락한 이후 단 한번도 1.30%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9%로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잠시 상승한 경우는 2007년과 
2012년으로 이는 황금돼지 해와 흑룡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된다면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비하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9>]에서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1년 1.30%을 기록한 후 2012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1.30%을 기록한 년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3 
(OECD Family Database 2014) 
  
(단위: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012  1.30  1.41  1.88  1.92  2.00  1.42  1.38 
2010  1.23  1.39  1.93  1.93  2.02  1.41  1.39 
2005  1.08  1.26  2006  1.78  1.92  1.32  1.34 
2000  1.47  1.36  2.06  1.64  1.87  1.26  1.38 
1995  1.63  1.42  1.98  1.70  1.71  1.19  1.25 
                                                     
3 Total Fertility Rate, (2014. 6월 기준) 주: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 수 
 74 
1990  1.57  1.54  2.08  1.83  1.78  1.36  1.45 





(OECD Family Database 2014) 
 
 
<표10>에서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5년부터 2000년 까지는 독일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사회의 출현 
2015년 실태조사 결과, 전체 다문화가구는 278,036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상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2년 
조사(266,547가구)에 비해 4.3%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구의 거주지를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구의 
76.4%가 도시 지역(동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6개 시도 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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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전체 다문화가구의 절반 정도(서울 21.6%, 경기 27.8%)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 
 
거주 지역별 다문화가구 분포 
(OECD Family Database 2014) 
 
 (단위: %, 가구) 

















































이를 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상의 지역별 주민등록세대수 분포와 비교해보면 
다문화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분포에 비해 서울･경기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통계자료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가구의 19.9%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경기지역에 23.2%기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구 비율을 보면 서울에 21.6%, 
경기지역에 27.8%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지역과 대구지역의 경우 
다문화 가구가 가장 적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에는 동부 거주 비중이 77.5%였으나 
2015년에는 76.4%로 1%p 가량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 거주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서울 및 광역시 거주 가구 
비중이 감소하였다. 2012년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구의 25.8%가 서울에 거주하고 경기 
지역에 26.9%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는 서울은 21.6%로 약 
4%p가 줄었고 경기지역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감소한 반면 지방의 
다문화가구 거주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의 지역에서 다문화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다문화가구의 규모와 양태 
가구원 수 
다문화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1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2.45명 보다 0.71명이 더 많다. 가구원 수별 분포를 보면, 3인 가구기 
전체의 29.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26.3%, 4인 가구가 23.9%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표 14> 
 














 (단위: %, 가구) 




































100만 원 미만  28.5  37.8  16  11.2  6.5  100.0 2.31 
100∼200만원 미만  13.8  28.6  26.7  19.5  11.3  100.0  2.90 
200∼300만원 미만  2.6  22.2  32.3  27.2  15.7  100.0  3.37 
300∼400만원 미만  1.2  24  31.3  27.2  16.4  100.0  3.40 
400∼500만원 미만  0.9  27.7  31.2  26.2  13.9  100.0  3.30 
500∼600만원 미만  0.8  24.3  30.4  27.8  16.7  100.0  3.41  
600만원 이상  0.6  28.6  30.3  26.3  14.1  100.0  3.32나타났고,  
 80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는 3명 이하의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4인 이상 대규모 가구는 읍면 단위 지역에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의 비중은 동부지역의 경우 8.1%로 
조사되었지만 읍면부에서는 3.2%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동부지역에서는 
10.9%였지만 읍면부지역에서는 23.3%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는 소득이 낮은 가구 중에서 각각 2인 이하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 원 미만 가구 중에서 가구원이 2인 이하인 가구의 비중이 6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 
다문화가구의 가구 구성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가구의 4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구성 형태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21.8%를 차지하였다. 
부부+자녀+본인(배우자)의 부모･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대가족의 비중도 12.6%로 
나타났다.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본인의 1인가구 비중은 6.6%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에 의하면 부부+자녀 가구가 48.3%, 부부가구 26.3%, 
부부+자녀+본인(배우자)의 부모･형제 등 대가족 가구가 8.6%,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만 
있는 1인 가구가 5.4%였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지난 3년 동안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모두 그 비중면에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동거하는 대가족 비중 4.1%, 결혼이 민자･귀화자만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1.2%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 다문화가구의 경우 부부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 부모 형제로 구성된 가구가 6.8%로 나타나 읍면부에 거주 가구 18.9%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가구의 비율은 23.1%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가구 17.5%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본인 혼자가구와 본인 및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중도 
도시지역의 동부 12.3%, 읍면부 5.4%로 동부가 더 높다. 
편부 및 편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 
가구의 4.8%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조사에 비해 1.4%나 증가한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가구인지 일반 귀화자 가구인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85.3%는 결혼이민자 가구이다. 그리고 일반 귀화자 가구는 14.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조사에서는 일반 귀화자 가구가 12.1%였다는 것과 












































































동부 4.6  0.8  7.7  6.8  3.0  1.9  0.5  46.1  23.1  5.6  100.0 



























0.7  0.2  0.7  7.0  4.3  2.2  0.1  56.9  23.3 4.6 100.0 
600만 원 
이상  
1.3  0.2  0.2  6.7  3.0  2.9  0.0  55.0  27.5  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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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다문화가구 구성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구원 개개인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다문화가구 중 등록된 장애인 가구는 6.4%로 나타났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 가구의 비중은 약 
15.6%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2012년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비교할 경우 2012년 
조사에서 장애인 가구 비중은 8.6%로, 그동안 장애인 가구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 비해 장애인 지원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중에서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8.2% 대 5.8%) 그만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한편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장애인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 중에서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15.3%인데 비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3.6%로 나타났다. 
<표 18>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 분포 
(행정자치부 2015) 
 (단위: %, 가구) 









동부  5.8  94.2  100.0 
읍면부  8.2 91.8 100.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5.3 84.7  100.0 
100∼200만 원 미만  7.8  92.2 100.0 
200∼300만 원 미만  5.4  94.6  100.0 
300∼400만 원 미만  4.7  9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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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만 원 미만  3.5  96.5  100.0 
500∼600만 원 미만  2.5  97.5  100.0 
600만 원 이상  3.6  96.4  100.0 
 
한편, 개별 가구원 수준에서 보면, 비록 가구원 가중치에 대한 자료가 없기에 
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표본 가구의 수 58,573명 중에서 1,272명이 등록된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다문화가구원 중 약 2.2%가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추정집계한 장애아 출생가능율 5.59%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전체 등록장애인 가구원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의 61.6%가 배우자이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부모 14.9%의 순이다. 
<표 19> 
 




다문화가구의 자녀 양육과 취학 
자녀 수  
<표 20> 
 
다문화가구의 자녀 수(2012, 2015) 
(행정자치부 2015) 
 
전체 다문화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가구가 37.1%로 가장 많고, 2명 24.6%, 3명 이상 
5.0%이며, 1명도 없는 가구도 33.2%에 달한다. 다문화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약 1.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에서 평균 자녀 수가 0.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가구의 자녀 수는 동 기간 중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이 평균 0.96명, 읍면부지역 평균 1.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소득중심으로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0.60명, 100∼200만 원 미만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 
(행정자치부 20-15) 
(단위: %, 가구) 

















동부  35.7  37.8  22.4  4.1  100.0  0.96 
읍면부  25.2  35.1  31.7  8.0  100.0  1.24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9.8  24.6  12.2  3.4  100.0  0.60 
100∼200만 원 미만  38.7  37.0  19.9  4.4  100.0  0.91 
200∼300만 원 미만  26.5  40.0  28.3  5.2  100.0  1.13 
300∼400만 원 미만  27.4  39.0  27.8  5.8  100.0  1.13 
400∼500만 원 미만  31.5  36.6  27.5  4.4  100.0  1.05 
500∼600만 원 미만  27.6  37.9  27.2  7.3  100.0  1.15  
600만 원 이상  32.3  34.3  26.7  6.7  100.0  1.10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다문화가족 평균 연령은 7.7세로 2012년 조사의 7.4세 보다 0.3세가 상승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가 45.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6세 이상 11세 이하의 자녀가 31.0%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76.8%는 초등학생 연령대 이하의 연령임을 알 수 있다. 이를 2012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와 18세 이상 자녀가 각각 6.6%,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11세의 자녀는 25.7%에서 31.0%로 소폭 상승했으며, 




다문화가구 자녀 연령(2012, 2015) 
(행정자치부 2015)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도시거주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 연령이 7.96세로 
읍면부거주 다문화가구 자녀(7.33세)보다 다소 더 높은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18세 이상 
자녀의 비중이 동지역(9.7%)과 읍면지역(4.5%)간에 큰 편차를 보인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의 비중은 동부 46.0%, 읍면부 45.4%로 도시지역 거주 다문화가구 중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 300만원 미만의 집단이 
6.98세로 자녀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연령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0∼300만 원 집단에서는 6세 미만 미취학 연령대 
비중이 51.1%로 가장 높으며, 400만 원 이상 고소득가구층에서 18세 이상 자녀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교회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 대형교회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국내 개신교 교회의 80%가 100미만의 교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신뢰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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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의 상황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교회는대형교회 중심으로 성장을 해 왔지만 여전히 소규모 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 6 장 
 
선한목자교회 성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본 장에서 필자는 선한목자교회의 성장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 먼저 
연구의 대상과 도구를 소개하고 이어서 선한목자교회의 성장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선한목자교회의 성도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도구는 질문지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 연령, 직분 등에 관한 문항과 선택형 문항, Likert 5점 측도로 
구성하였다. Likert 측도의 경우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5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2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1점)등으로 
처리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 한 사람씩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총 110부를 
준비하였지만 최종적으로 10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10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for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분석 
그리고 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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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아 우선 
성별 특성에서는 여성 60.8%(62명), 남성 39.2%(4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에서는 
50대 42.2%(43명), 60대 23.5%(24명), 40대 17.6%(18명), 30대 13.7%(14명), 20대 
2.9%(3명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분별 특성에서는 성도 69.6%(71명), 집사 18.6%(19명), 장로, 권사 7.8%(8명), 
새신자 3.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앙년수에서는 10년 이상이 55.9%(57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7.6%(18명), 4년 이상 5년 미만 8.8%(9명), 1년 이상 2년 미만 5.9%(6명), 3년 
이상 4년 미만 4.9%(5명)이었다.  
<표 2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결과)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0  39.2  
여성  62 60.8 
연령 
20대 3  2.9 
30대 14  13.7 
40대  18  17.6 
50대 43  42.2 
60대 2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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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 
새신자 4  3.9  
성도 71  69.6  
집사 19  18.6 
장로, 권사 8 7.8 
신앙년수 
1년 미만  4  3.9  
1년 이상~2년 미만  6  5.9  
2년 이상~3년 미만  3  2.9 
3년 이상~4년 미만  5  4.9  
4년 이상~5년 미만  9  8.8  
5년 이상-10년 미만  18  17.6  
10년 이상  57  55.9 
양육프로그램 참여 
새신자양육 4  3.9 
성경공부 20  19.6 
제자훈련 52  51.0  
전도훈련 11  10.8  
기도훈련  15  14.7  
전도 경험  
없다  17 16.7  
1명 이상 42 41.2 
3명 이상  17 16.7 
5명이상 14 13.7 
10명 이상  12 11.8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1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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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17 16.7 
성경 23 22.5 
성령체험 45 44.1 
무체험  4 3.9 
기도 시간  
10분 이상 6 5.9 
15분 이상  18 17.6 
30분 이상  30 29.4 
1시간 이상  43 42.2 
기타  5 4.9 
 
2년 이상 3년 미만 2.9%(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프로그램 참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제자훈련이 51.0%(52명), 성경공부 
19.6%(20명), 기도훈련 14.7%(15명), 전도훈련 10.8%(11명), 새신자양육 3.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도경험에서는 1명 이상 41.2%(42명), 3명 이상과 없다가 각각 
16.7%(17명), 5명 이상이 13.7%(14명), 10명 이상 11.8%(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는 성령체험이 44.1%(45명), 성경 22.5%(23명), 설교 
16.7%(17명), 기도 12.7%(13명), 무체험 3.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도시간에서는 
1시간 이상이 42.2%(43명), 30분 이상 29.4%(30명), 15분 이상 17.6%(18명), 10분 이상 
5.9%(6명), 기타 4.9%(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스템에 관한 설문 결과 
양육시스템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전체 응답자 110명 중 34.5%(38)가 성경공부라고 했고 27.4%(30명)이 
제자훈련이라고 했다. 19.0%(21명)가 새신자양육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회 생도의 몇 %가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라는 질문에는 20%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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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스템의 효과적인 담당자 
양육시스템의 효과적인 담당자를 묻는 질문에는 82%가 부교역자라고 했다. 
목사는 5.6%로 나타났다.  
양육훈련의 기간 
양육훈련의 기간에 대해서는 4주 이상이 35.2%, 4주 이하가 29.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육기간이 긴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프로그램의 만족도 
양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산하여 만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새신자 47.1%, 성경공부 49.0%, 제자훈련 46.1%, 전도훈련 58.8%, 기도훈련 
56.9%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24> 
 
교회 양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새신자  12(11.8) 36(35.3) 18(17.6) 23(22.5) 13(12.7) 
2) 성경공부 34(33.3) 16(15.7) 21(20.6) 25(24.5) 6(5.9) 
3) 제자훈련 19(18.6) 28(27.5) 32(31.4) 15(14.7) 8(7.8) 
4) 전도훈련 24(23.5) 36(35.3) 16(15.7) 12(11.8) 14(13.8) 
5) 기도훈련 32(31.4) 26(25.5) 28(27.5) 12(11.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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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훈련이 개인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엇는가라는 질문에선 62.7%가 
예배생활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기도생활에 70.6%, 전도생활에 72.5%, 말씀생활에 
69.6%, 믿음생활에 58.8%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표 25> 
 
















39(38.2) 25(24.5) 17(16.7) 9(8.8) 12(11.8) 
2) 
기도생활  
43(42.2) 29(28.4) 16(15.7) 8(7.8) 6(5.9) 
3) 
전도생활  
34(33.3) 40(39.2) 19(18.6) 3(2.9) 6(5.9) 
4) 
말씀생활  
29(28.4) 42(41.2) 28(27.5) 1(1.0) 2(2.0) 
5) 
믿음생활  
36(35.3) 24(23.5) 21(20.6) 14(13.7)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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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스템과 교회성장의 상관성에 대한 질문 
양육훈련 후 교회분위기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34.5%, 
매우그렇다 28.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2.9%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1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내 성도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54.8%가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24.1%로 나타나 양육훈련과 개인적인 삶의 관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훈련과 교회 성장 
양육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숫적 성장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43.9%, 전혀 그렇지 않다, 33.3%, 잘 모르겠다, 18.2%로 나타났다.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52.3%, 그렇다 23.6%, 
잘모르겠다 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 양육시스템의 필요성에대해서는 
교회성장 33.2%, 하나님 나라 확장 29.6%, 부흥, 19.6%, 잘모르겠다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양육훈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제자훈련 40.2%, 전도훈련 25.6%, 새신자 양육 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양육시스템 방안 
양육시스탬을 실시하므로 우리교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교회질적성장 29.6%, 교회활성화 26.6%, 개인믿음성장 20.3%, 잘모르겠다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 양육시스템에 가장 보완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성도의 관심 28.3%, 체계적인 운영 24.3%, 담당자 훈련 18.4%, 잘 모르겠다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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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담임목사의 리더십 55.6%, 훈련된 지도자 32.2%, 잘 
모르겠다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 
본 장에서는 선한목자교회의 성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양육프로그램 
참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제자훈련이 51.0%(52명), 성경공부 19.6%(20명), 기도훈련 
14.7%(15명), 전도훈련 10.8%(11명), 새신자양육 3.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도경험에서는 1명 이상 41.2%(42명), 3명 이상과 없다가 각각 16.7%(17명), 5명 이상이 
13.7%(14명), 10명 이상 11.8%(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훈련을 마친 후 교회 




제 7 장 
 
선한목자교회 성장을 위한 방안 
본 장에서 필자는 교회성장의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상황적 관점, 그리고 
분당 선한목자교회의 성장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선한목자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교회성장의 패러다임 모색. 
다문화시대에 목회전문가의 필요성과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문화 사역의 유형, 
결혼이민 전문 외국인 사역의 필요성, 성경적인 다문화 교육,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문화시대에 목회적인 전문가의 필요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이어 다문화사회이다. 2016년 기준 주민등록상의 
다문화가구 비중은 1.32%로 그 비중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제는 TV 
프로그램 속에서도 사회자를 비롯하여 다인종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교인들 가운데도 중국이나 조선족을 포함하여 태국인, 필리핀 등 
동아시아에서에서 온 교인들이 교회의 새로운 주인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발 빠르게 다문화사회를 준비해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말 UN의 미래포럼에서 향후 10년쯤 세월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다문화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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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준비된 다문화 전문가의 역할은 사회, 문화, 
노동, 법률, 의료, 복지(교회복지, 사업복지), 언어통합(한글교육, 상대방의 언어교육), 통역, 
치안, 출입국법(이민청), 이민행정, 청소년, 자녀교육, 각종 행사, 직업소개, 아시아마트, 
사업 business, 다문화 전문 강사, 문화인류학, 한국역사 전문가, 세계사 전문가(출 신국가의 
정체성 및 교육), 문화센터, 다양한 문화 컨텐츠, 도서(출신국가에 대한 이해지원), 
예술(다문화 합창단, 오케스트라, 이주여성 국악팀) 등 다 방면에서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교회의 선교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교회에서 에서 관심을 
갖고 다문화 목회 전문가 준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목회자의 역할은 결코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언어와 풍습, 문화, 종교 등,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된 다문화 
목회는 준비된 목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다. 각 교회마다 구체적인 다문화 
사역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일꾼을 키우는 
일에도 많은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다문화 사역을 위한 담당 목회자를 키워가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담임 목회자의 인식과 지역 교회를 통한 섬김의 
모습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담임목회자와 함께 하려는 이주민 선교사 
역자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자를 세워서 국가의 복지적인 
정신을 지역 사회 속에 구현해 내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임 목회자의 
목회적 관점에서 이주민 선교를 구현해내는 전담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내국인으로서 교회내의 전체적인 이주민 사역을 총괄하는 전담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주민을 위한 교구를 담당하고 그들을 캐어할 수 있는 목회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국내 사역자뿐 아니라 교회가 섬기려는 나라를 지원하는 현지인 
중심의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며 그들의 언어로 소통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주민 예배를 인도할 때도 그 나라의 언어로 인도해 
준다면 복음의 이해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전문 현지인 사역자를 훈련하는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단지 언어가 가능한 기만만으로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 국내인 사역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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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외국인 사역자를 훈련할 수 있는 다문화 사역자 훈련과정을 각 신학교에서 만들고 
운영하며, 각 개교회가 후원하여 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희망하는 다문화 사역의 유형 
다음의 <도표 26>은 한국학술정보(주)를 통해서 조사한 설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향후 사역을 하신다면 어떠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경우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6> 
 
교회에서 희망하는 사역의 유형4 
(설문조사결과) 
 
사역유형  교회수 
%(전체를 
49로 계산) 
사역유형  교회수 
%(전체를 
49로 계산) 
외국인 예배  34  69.4  
상담활동  
(임금체불,법률문제 등)  
17  34.7 
한글학교  27  55.1  의료봉사  16  32.7  
제자훈련  26  53.1  공동체활동지원  14  28.6 
성경공부  26  53.1  무료 이발  11  22.4 
쉼터제공  23  46.9  기 타  1(신학교육)  2.0 
친교활동  
(체육, 관광)  
18  36.7  합 계  213 *  
교회가 희망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외국인 예배가 약 69.4%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글학교가 
55.1%, 제자훈련과 성경공부가 각각 53.1%로 나타났으며, 쉼터제공이 46.9%로 나타났다. 
                                                     
4 합계가 이렇게 나온 것은 교회마다 희망사역이 여럿이기 때문이며, 위에서부터 희망도가 
높은 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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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족의 예배를 활성화 하는 일에는 교회가 가장 힘을 쓰고 있다는 일이다. 즉, 
예배를 통한 목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결혼이민자를 선교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낮아짐과 치유사역, 자신의 목숨까지도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선포만 있고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전담 외국인 사역자의 필요성 
결혼 이민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대한 이순홍은 34개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의<표4-9>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자의 필요성은 6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7> 
 
외국인 출신 사역자의 필요성 
(설문조사결과) 
 
 교 회 수  %  
필요하다  34  69.4 
모르겠다  11  22.4 
필요없다  4  8.2 
합 계  49  100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교회는 4개 교회로 전체적으로 8.2%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언어의 한계에 대한 이유로서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한 예배의 필요성을 
느껴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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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조사의 내용은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에게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관심을 적실이 보여주는 것이 ‘선 
교’라는 단어이다. 선교가 선교되게 하려면 결국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전문인 사역자’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회의 관심과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주민 선교를 
위한 외국인 사역자의 필요성을 자각해야만 한다. 담임 목회자부터 이주민 선교를 위한 
외국인 사역자의 필요성을 알고 개 교회에서 전문사역자인 일꾼을 키워내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성경적인 다문화 교육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 침탈·전쟁·이주 등 
다문화적인 교류와 합류를 경험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사고의 저변에는 단일 
민족과 한 핏줄로 이어진 백성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으로 존재해왔다. 이에 대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다시 말하자면 지금에 이르러 이주민 100만을 넘은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과 다른 문화를 접하는 일이 개인차원에서 사회차원의 이슈로 확장되고, 
다인종·다종교·다문화 상황에 대한 국민 생활의 변화나 인식의 방향을 제시할 담론 형성이 
대두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두 개 이상의 다른 문화적 집단이 공존하는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다문화 사회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대하여 임희모는 “한국국민과 기독교인을 상대로 다문화적 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변화와 상호 대화의 자세를 갖도록 선교의 노력이 필요하다”(임희모 
2012, 42)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한 것만큼 더욱 
필요성을 가져야 할 것은 교인들에 대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이주민들을 바르게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보는 눈을 길러주고,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다문화는 이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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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하나 님의 또 다른 기회임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주민들에게 대한 이해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다문화 이해 교실’, ‘다문화와 선교’ 등의 과목을 만들어서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위한 
강사는 담임목회자의 역량이 가능하다면 담임 목회자 자신이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전문 
사역자들을 초청해 와서 분기별로 강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특별한 
교실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선교헌신예배를 통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내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난 4월 초 몽골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 아디야수릉 씨(26세)가 신당파출소 앞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빚을 갚으러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최근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결과 원치않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최근 들어 이주민 노동자들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를 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경우, 아디야수릉 씨는 홀로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사는 4년 
동안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울산에 친척들이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고, 돈 문제, 외로움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앓는 등, 
고생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지인들은 말하기를 자신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자살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안타까워했다. 
이렇듯 이주민들의 외로움과 고통은 생각 외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타국에 와서 
언어가 되지 않고, 혈통적으로 피부색이 다른 이곳에서 홀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가 가는 활동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이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복음만 주장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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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에는 복음, 한손에는 섬김의 두 방향이 함께 다가감으로써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을 위한 예배 
먼저 이주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어가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려왔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지루한 예배가 되고 만다면,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들을 위한 섬김의 활동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를 생각할 때, 교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주민들의 각 
나라를 섬길 교회를 정하여 베트남을 섬기는 교회, 중국을 섬기는 교회, 필리핀을 섬기는 
교회 등으로 교회마다 이주민들을 위한 나라별 예배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교회의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한 나라의 사람들을 그 지역교회가 섬기도록 한다면 바람직하겠다.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전문 예배인도자를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간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모여진 예배 공동체에서 어려움 당한 자국 내 이주민들을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간다면 좋겠다. 향수병으로 고생하는 이주민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향수병을 달래고 서로 고민을 나누는 등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몽골인인 아디야수릉씨의 장례문제를 왕십리교회에서 담당한 것은 
훌륭한 예가 된다. 아디야수릉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은 한국교회였다.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그에 대하여 왕십리교회(맹일형 목사) 몽골어 예배팀이 
아디야수릉 씨의 장례 및 각종 일정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 왕십리교회는 근처 지역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연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고국동포들인 몽골 고향 동포들 20여 명은 4월 6일 고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에서 추모 기도회를 열었고 주머니를 털어 헌금한 뒤 유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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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였다. 당시를 설명한 몽골어예배 담당 민병윤 목사는 “조화와 조촐한 현수막이 
전부였지만 함께 울어 줄 따뜻한 이웃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족과 
관내 몽골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몽골어예배에 참석하는 몽골인들이 
스스로 긴급대책을 마련해 자발적으로 고인을 도와 의미가 있었다”(민병윤 2014, 12)고 
성도들의 자발적 섬김에 대하여 말하였다. 
위의 사연과 같이 이주민을 위한 예배의 활성화는 단지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 한 
예배 공동체로서 자국민들을 돕고 섬기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 내의 바람직한 이주민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 국내의 이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언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생활은 언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이 무척 큰 편에 해당된다.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물론이요, 결혼 이주민의 경우도 언어로 인한 고통이 크다.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이주민에게 먼저 한글교실 및 문화적응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국가브랜드위원회·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2010년)에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44.6%가 언어의 장벽이라고 고백하였다. 이는 그만큼 언어의 문제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은 ‘한국어 교실’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실’을 위한 강사준비 및 실무 담당자를 세워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재정문제도 교회에서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 속에 속해 있는 
다문화가정을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서 홍보하고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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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찾고 그들을 인도하여 관리하며, 이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돌봄으로까지 나아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가구 자녀교육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가구가 37.1%로 가장 많고, 2명 24.6%, 3명 
이상 5.0%이며, 1명도 없는 가구도 33.2%에 달한다. 다문화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약 
1.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에서 평균 자녀 수가 0.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 가구의 자녀의 수는 동 기간 중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거주 지역 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평균 0.96명, 읍면부 지역 평균 1.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소득중심으로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0.60명, 100∼200만 원 미만 0.91명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적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평균 연령은 7.7세로 2012년 조사의 7.4세 보다 0.3세가 상승하였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연령대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가 45.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6세 이상 11세 이하의 자녀가 31.0%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자녀의 76.8%는 초등학생 연령대 이하의 연령임을 알 수 있다. 이를 2012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와 18세 이상 자녀가 각각 6.6%,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11세의 자녀는 25.7%에서 31.0%로 소폭 상승했으며, 
12∼14세와 15∼17세도 각각 소폭 증가했다.  
다문화 가구 자녀들의 교육을 실시할 때, 이들의 연령대가 중요하다. 이들의 
연령대가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집중해야 할 교육과정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할은 교회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과 취학전의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돌봄을 통해서 언어를 익히게 
하고 학부모를 만나 그들을 통한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줄 주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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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위한 가정상담센터 
이주민을 고통은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이다. 고국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 
인종적으로 다른 전혀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향수병이다. 외로움이다. 
이러한 부분에 더해서 가정생활의 고통 등,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은 비극이다.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복음과 함께 나아가야할 우리의 자세이다. 
통전적인 관점에서의 복음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포(proclamation)나, 설득(persuasion) 등 
말로 증거 하는 것이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더 효과적이고도 가슴으로 다가가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안에 행하여지는 봉사는 봉사 그 자체로서 선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봉사를 
단지 선교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로잔대회로 대변되는 
복음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섬김의 정신은 이주민들을 향해 다가가는 상담사역에도 필요하다. 상담사역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심방 사역은 
이주민 가정의 상담사역에 활용성이 크다. 다문화 가정에서의 고통은 낯설음이다. 스스로 
찾아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사용해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심방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의 어려움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사역이다. 직업문제, 가정의 부부문제, 
고부간의 갈등, 자녀교육문제, 불법체류 문제 등, 그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의 상담 센터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 상담 사역 자체가 
선교가 되도록 할 때,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복음이 증거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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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제자화 및 리더화 
1907년도의 대각성운동과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의 배후에는 선교 사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교지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선교지의 자립과 현지인 지도자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혼 이민자 중심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주민들의 제자화, 및 리더화로 인한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주민 선교의 방식이 무조건적인 구제나 긍휼에서 그들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현지인들이 
자립해서 세운 교회 하나가 없는 것은 그 동안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우기보다 눈앞에 있는 
불을 끄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앞으로는 현지인들이 독립적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자립을 돕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창원 
선교사(외국인근로자선교회 대표)는 “미국만 봐도 한국인 들이 이끌어가는 한인교회가 
활발한데, 한국에는 아직도 이주민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없다”며 “이제 이주민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지 리더들을 키워 내고 성령으로 무장시키는 것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덧붙여 석 선교사는 “선교 후계자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신앙을 키웠던 이주민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의 
나라를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에 중점을 둬야 할 것”(석창원 2016, 
32)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의 제자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지인 리더들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 의한 
주도적인 교회가 될 때, 자립을 가져올 수 있고, 그들도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사회 
속에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들의 지도력이 교회 
안에서 발휘될 때, 결국 한국사회 속에서도 영향력이 발휘되는 날이 오게 됨을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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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이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로인하여 자부심을 갖게 될 때,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문화 국가로서의 한국이 될 것이며,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돕고, 섬기며, 하나가 되어 한국사회와 국가의 앞날을 도모하고 발전해 가는 
다민족 국가로서 자연스런 위상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이주민들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도자로서의 활동하게 되고, 자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면 더욱 더 놀라운 선교의 
역전이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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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로 한국 분당 선한목자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결론에서 필자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선한목자교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교회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후 현재의 환경에 맞는 교회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분당 선한목자교회의 성장현황은 
어떠한가? 2002년 새 건물이 준공된 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후 대형교회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인한 인구 수의 감소, 인접 교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당분관 현 상태를 유지하기에 급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교회성장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제자훈련과 새벽기도 그리고 유기성목사의 3박자를 통해서 현재까지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선한목자교회 신도들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보면 양육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숫적 성장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43.9%, 전혀 그렇지 않다, 33.3%, 
잘모르겠다. 18.2%로 나타났다.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52.3%, 그렇다 23.6%, 잘모르겠다 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 양육시스템의 필요성에대해서는 교회성장 33.2%, 하나님 나라 확장 29.6%, 부흥, 
19.6%, 잘 모르겠다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회성장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수용성의 원리가 잘 적용되었다고 본다, 즉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어느 
사회와 집단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 복음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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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교회의 경우 전자에 해당된다. 넷째, 교회성장의 상황적 관점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포스터 모더니즘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등장이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향후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교회가 아닌 놀이터로 향하는 교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선한목자교회의 성장 현황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선한목자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데는 지리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새벽기도와 제자훈련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유기성 목사가 있다. 이러한 3박자의 
요인이 오늘날 선한목자교회를 대형 교회로 발전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유기성목사, 
새벽기도, 제자훈련을 등이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교회성장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황적 관점과 
선한목자교회의 성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선한목자교회의 성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교회성장의 개념을 선교헉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선교학적 
관점에서는 도날더 맥가버린, 피터 와거너, 폴 하버트의 관점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교회성장의 상황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 
5점 만점에 2.5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34.5%, 매우그렇다 28.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2.9%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1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선한목자교회 성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34.5%, 매우그렇다 28.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2.9%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1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에서는 선한목자교회 성장을 위한 방한을 제시하였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교회성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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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사회는 이미 초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현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데 비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증대로 국가의 
재정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 연금 등 복지비 지출의 가중으로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인종·다종교·다문화 상황에 대한 국민 생활의 변화나 인식의 방향을 제시할 담론 
형성이 대두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두 개 이상의 다른 문화적 집단이 공존하는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다문화 사회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교회 내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의 외로움과 
고통은 생각 외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타국에 와서 언어가 되지 않고, 혈통적으로 피부색이 
다른 이곳에서 홀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활동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교회가 앞장서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이주민에게 먼저 한글교실 및 문화적응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국가브랜드위원회·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10년)에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44.6%가 언어의 장벽이라고 고백하였다.  이는 그만큼 언어의 문제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은 ‘한국어 교실’을 시행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실’을 위한 강사준비 및 실무담당자를 세워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재정문제도 교회에서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 속에 속해 있는 다문화가정을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서 홍보하고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찾고 그들을 인도하여 관리하며, 이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돌봄으로까지 
나아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112 
셋째, 다문화가구 자녀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교육을 실시할 
때, 이들의 연령대가 중요하다. 이들의 연령대가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집중해야 할 교육과정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할은 교회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과 취학전의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돌봄을 통해서 언어를 익히게 하고 학부모를 만나 그들을 통한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줄 주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주민을 위한 가정 상담 센터의 역할을 교회기 해야 한다. 이주민을 고통은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이다. 고국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 인종적으로 다른 전혀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향수병이다. 외로움이다. 이러한 부분에 더해서 
가정생활의 고통 등,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은 비극이다.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복음과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이다. 통전적인 관점에서의 
복음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언 
본 연구는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상황적 관점, 그리고 분당 선한목자교회의 
성장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선한목자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다문화 시대에 목회적인 전문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교회성장을 위한 사례연구로 
선한목자교회를 선정하였지만 그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1) 귀하의 연령은? 
① 20-29 ② 30-39 ③ 40-49 ④ 50-59 ⑤ 60세 이상 
 
2)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 사무직 ② 대학(원)생 ③ 전업주부 ④ 전문직 
⑤영업/판매/서비스 ⑥ 기타  
 
5) 월 평균 가계소득은 얼마입니까?  







I.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직분  ① 새신자  ② 성도  ③ 집사  ④ 장로, 권사     
 
4. 교회를 다닌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1년 이상 –2년 미만 ② 2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이상-4년 미만  ④ 4년 이상-5년 미만 
⑥ 5년 이상-10년 미만 ⑦ 10년 이상 
 
5. 어떤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① 새신자양육  ② 성경공부  ③ 제자훈련  ④ 전도훈련  ⑤ 기도훈련   
⑥ 기타(   ) 
 
6. 전도를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1명 이상 ③ 3명이상  ④ 5명이상  ⑤ 10명이상  
 
7.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① 기도  ② 설교  ③ 성경  ④ 성령체험  ⑤ 체험하지 않았다  
 
8. 당신은 지금 얼마만큼 기도생활 하십니까?  
① 10분이상  ② 15분이상  ③ 30분이상  ④ 1시간이상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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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양육시스템에 관한 질문입니다. 
 
9. 귀하는 다음의 양육시스템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① 새신자양육 ② 성경공부 ③ 제자훈련 ④ 전도훈련 ⑤ 기타훈련 ⑥ 기타 
 
10. 귀 교회는 생도의 몇%나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10%이하  ② 10%이상  ③ 20%이상  ④ 30%이상  ⑤ 50%이상  
 
11. 양육시스템의 효과적인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① 평신도  ② 부교역자  ③ 담임목사  
 
12. 양육훈련의 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합니까?  
① 4주이하  ② 4주이상  ③ 8주이상  ④ 15주이상  ⑤ 30주이상  
 
13. 귀 교회 양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새신자       
2) 성경공부      
3) 제자훈련      
4) 전도훈련      
5) 기도훈련      
6) 기타       
 













1) 예배생활       
2) 기도생활       
3) 전도생활       
4) 말씀생활       
5) 믿음생활       
 
IV. 교회성장과 양육시스템의 상관성  
 
15.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내 생도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양육훈련을 하고 숫적 성장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귀 교회 양육시스템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① 하나님나라확장  ② 교회성장  ③ 내 신앙도움  ④ 재생산(부흥)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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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양육훈련은 무엇입니까?  
① 새신자양육   ② 성경공부  ③ 제자훈련  ④ 전도훈련  
⑤ 기도훈련   ⑥ 기타(   ) 
 
V. 효과적인 양육시스템 방안  
 
21. 양육시스탬을 실시하므로 우리교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십니까?  
① 교회양적성장  ② 교회질적성장  ③ 교회 활성화  
④ 개인믿음성장  ⑤ 잘 모르겠다  
 
22. 교회 양육시스템에 가장 보완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체계적인 운영  ② 성도의 관심  ③ 담당자 훈련  ④ 예산부족 ⑤ 잘 모르겠다  
 
23. 양육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담임목사의 리더십  ② 훈련된 지도자  ③ 공간과시간   ④ 예산편성  
⑤ 잘 모르겠다  
-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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